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석사학위논문

현대조각의 투명성 표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고 윤 정

2014년 2월



현대조각의 투명성 표현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방 희

고 윤 정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고윤정의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위 원

위 원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2월

印

印

印



- i -

<국문초록>

현대조각의 투명성 표현에 관한 연구

고 윤 정

제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조소전공

지도교수 김 방 희

20세기 조각에서 매체의 확장과 공간의 시각화는 새로운 의식의 전환과 함께

다양한 조형개념의 변화를 이끌어왔으며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물질적으

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다.

현대미술은 현실세계의 물질을 쓰면서도 작품은 비물질적인 차원을 지향했던

모더니즘과 역방향을 달리는 미술로,그 자체로 비물질적이거나 비물질에 가까운

요소들을 채택하여 투명함을 가시화하는 등 더욱 구체적인 경험지각의 미술을

이루어내며 이에 투명성 소재가 많이 적용되었다.

미술에서의 투명성 소재는 움직이는 시각으로서 서로 혼재된 공간성의 표현으

로 즉물적으로 투명하지 않더라도 공간적,관념적으로 투명한 효과를 가진다면

투명성이 성립된다.

‘투명성’이란 개념은 현대의 흐름에 맞춰 논의가 계속 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미

로 해석되고 있다.하지만 그 개념 자체가 다양하게 확대되어 혼란스럽게 사용되

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미술사적,미학적 이해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투명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여러 학자들의 이론들을 바탕

으로 중요한 근원을 살펴보고 투명성 소재의 미적 효과와 표현특성 등을 조사하

였다.또한 미술작품에서의 투명성 소재 활용과 다양한 해석을 조사하여 현대조

각의 투명성 표현에 대한 흐름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인 작품에서 주제화 되고 있는 투명성 표현의 연관성

을 이끌어 내고자 Ⅱ장에서는 시각적 공간 구현이 가능한 투명성의 개념을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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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물질적인 재료와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재료 두 가지 모

두를 포함하여 ‘물리적 요소로서의 투명성’으로 정의하고 투명성 표현의 구성 원

리와 특성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 본 투명성의

표현을 기준으로 하여 현대조각의 투명성 표현작품을 재료별로 분석하였다.Ⅳ장

에서는 본인의 투명성 표현작품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작품을 선별하여 비교·분

석함으로써 본인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현대조각의 투명성 표현과 적용가능성을 도출하여 앞으로 새롭게

전개되어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를 두었다.이상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현대조각에 표현된 투명성은 재료 자체가 갖고 있는 단순한 물성의 활용

을 넘어 적극적인 공간의 활용으로 형상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기존 물질적 요소들은 다양한 기법과 활용,지속적 탐구로 참신한 표현

양식과 효과를 주고 있으며,더 나아가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의 결합,비

물질적 요소 자체로서의 시각화 등으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소통방식을 보여주

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투명성의 개념은 관람자들의 경험과 의미 해석으로 공유되어지며 그 의미

는 확정지어지지 않고 규정되지 않는 정신적 차원으로 감각과 지각을 확장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카무플라주’적 요소로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기존작가의 작품들과 본인작

품 비교․분석 결과,표현효과 측면에서는 비슷한 성향을 갖지만 세부적인 표현

특성,내포된 의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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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 배경 및 목적

탈 중심적이고 다원적 사고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현대는 차

이를 인정하는 다양성의 사회이다.고정된 시간과 공간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현대미술은 분열성,불안정성,미결정성 등을 내포하는 현대사

회와 그 흐름을 같이 하며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왔다.

조각은 실재하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각가에게 있어 공간은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어져 왔다.특히,20세기 초 새로운 공간개념을 시도한 입

체주의를 시작으로 산업혁명에 의한 여러 새로운 조형 매재와 매체가 도입되면서

조각에 있어 공간개념도 단편적인 생각을 넘어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즉,그동안 조각품이 놓여지는 부수적이고 수동적이었던 공간이 작품과 융합되면

서 생명력 있는 공간으로 승화한 것이다.

적극적인 소통공간으로서 공간의 깊이를 인식하도록 해주는 현대미술의 투명성

표현 작품은 유리,플라스틱 등 투명한 물성을 가진 물질적 재료와 더불어 소리,

빛,공기,그림자 등 형태가 없는 비물질적 재료를 통해 투명함을 가시화하며 상징

적,심리적 혹은 착시적 인식 등에 바탕을 두고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나타낸다.

현대 작가들은 투명성 소재를 활용하여 공간을 정서적,정신적 영역으로 끌어올

리는 등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그 개념자체가 다양하고 거기에 대한 정

보나 이해가 부족하여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투명성에 대한 개념을 재정리해보고 투명성 소재를 활용한 미술

작품의 다양한 표현방식과 내포된 의미를 조사하여 현대조각의 투명성 표현흐름

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이에 본 연구는 투명성 표현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투명성 표현방식에 응용될 수 있는 도구적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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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술에 나타나는 투명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현대미술 작품

의 사례와 연관시켜 투명성 표현의 활용과 다양한 해석을 살펴보았다.또한 본인

의 작품이 투명성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지를 모색해보고 현대미술에 새로운 수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각이라는 개념은 입체 조형을 기본으로 설치미술,중첩,연결 및

확장을 통한 공간 구현의 투명성 표현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미술사 흐름에서 전반적인 투명성 개념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 투명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표현의 구성 원리 및 효과,특성을 국․내외 주

요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투명성 소재가 현대조각에서 어떠한 가치체계로 반영되며 표현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이를 활용한 현대 작가의 작품을 재료별로 고찰하였다.

셋째,투명성을 활용한 본인작품의 재료,기법 및 효과 등을 살펴보고 비슷한

성향의 기존작가의 작품을 선별하여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넷째,논의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대 조각에 나타난 투명성 표현을 정리하고

투명성 소재의 활용방안과 적용가능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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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예술의 시․공간성과 투명성

투명성이라는 미학적 개념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이해는 현대미술의 시·공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19세기 말부터 형성된 공간개념들은 20세기가 시작되

면서 아인슈타인(AlbertEinstein,1879～1955)의 상대성이론1)에 의해 구체화되었으

며 이는 유기체적 시·공간으로서,예술분야의 조형적,개념적 변화에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하게 되었다.

시간성 개념은 ‘넘어 보인다’는 투명성의 기본적인 개념과 연결되어 공간에서

다음 공간으로 투시가 가능한 것으로,시간의 경과를 통해 차차 지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즉,시간성과 동시성이란 공간의 투명성과 관련되며 서로 다른 층

위의 경험을 동일한 시간에 드러내주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투명성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동

적 이미지로서의 ‘확장된 시·공간’인 것이다.이로써 현대미술은 부분과 전체의

구분이 없어지는 동시성의 단계로 바뀌어 지고 부분이 전체이고 전체가 부분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투명성의 개념이 미술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큐비즘의 투

명성이다.이와 함께 미술의 새로운 “조형적 사고와 복잡성에 대해 이론적 틀을

제시한 과학이론과 철학의 영역들로 인해 기존의 일원론적이고 고정적인 기계론

적 사고에서 탈피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또한 자연계의 모든 현상에 대한 인식

적 측면에서도 탈 물질적 영역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2)

1915년을 전후로 프랑스의 입체주의와 러시아의 구축주의에서는 종이,나무,

고무와 같은 새로운 소재를 회화에 도입하기 시작했고 1920년대에는 강철,알루

미늄,유리,플랙시 유리 등 매체의 확장으로 매스와 볼륨에 대한 재 정의를 시

도하여 새로운 공간해석이 설정되었다.

1)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된다.첫째,특수상대성이론은 우주 어디에도 관찰자에

전혀 상관없는 ‘절대공간’과 ‘절대시간’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시간과 공간은 각각 관찰자에 따라 정

의 될 뿐이라는 것이다.둘째,일반상대성이론은 중력장의 효과가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나타난다는 것으

로,물질의 분포와 운동 상태가 시․공간의 휨을 결정하고 시․공간의 휨이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2)정미란(2011),“현대미술에 나타난 시지각적 투명성에 관한 표현 방법론 연구”,고려대석사학위논문,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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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셀 뒤샹은 움직이는 동작의 모습을 중첩시켜 시간과 공간을 한 화면에 동시

에 표현함으로써 역동성과 연속성의 개념을 시·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하였고 추상

표현주의 작가 잭슨 폴록은 드리핑 기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움직임과 속도가 느

껴지는 물감의 떨어짐과 흔적을 캔버스에 담아내 시간성의 개념을 표현하였다.

“조각이 실제 공간에 투입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보다 ‘받침대의 제거’라고 할

수 있다.작품과 바닥을 분리하여 경계를 두었던 받침대의 역할이 없어지면서 작

품은 주변공간과 하나로 통합하게 되는데,이는 적극적인 소통공간으로서 주변

공간과 유기적인 관계를 성립시킨다.”3)앤서니 카로(AnthonyCaro)의 <Table

piece연작>은 테이블을 작품의 일부로 수용하고 있으며 <24시간>은 작품의 좌

대를 없애고 바닥에 직접 설치하여 실제 공간과 통합하였다.

나움 가보의 공간에 대한 시각화 작업,브랑 쿠시의 브론즈 표면처리를 통한 반

사작용 효과는 물리적 재료를 이용한 빛의 투과,반영,굴절 등으로 주위 공간과

반응하는 공간해석의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작가들은 빛의 굴절과 반

사 등을 구현하여 색채를 통해 빛을 묘사하지 않고 유리,일루미늄,거울 등의

반사 소재와 함께 빛을 사용하여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또한 20세기 말,매체가 확장되면서 물질성 못지않게 공간 해석에 관련한 비물

질성(물,불,바람,빛 등)재료에 대한 공간적 해석도 주목되었다.기술발달에 인

한 광요소와 디지털 매체의 도입으로 물성에 빛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물성과

빛의 관계성을 다루는가 하면 ‘빛’자체로서의 투명성을 시각적으로 물질화하여

보다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결과적으로 시·공간의 개념은 동적 시각 개념으로부터 관찰자의 움직임에 의해

완성되는 4차원성의 공간으로 형성되었고,더 나아가 “현대적 예술의 표현은 공

간을 인간의 정서적 영역으로 끌어 올리는 효과인 공간개념을 계기로 시간개념

까지 첨가하여 표현하였다.즉,시·공간의 개념은 3차원 공간에 시간 차원을 도입

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에 의한 체험을 의식하여,공간이 시간을 가시화하고 시간

이 공간을 가시화한다는 양자의 근원적인 복합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4)

재료가 공간 안에서 오브제적인 역할을 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은 시

3) 김화람(2011),“현대조각에 있어서 매체의 확장과 비물질성,홍익대박사학위논문”,pp.20-21참조.

4)정미란(2011),“앞의 글”,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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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흐름에 따라 지각되는 공간의 크기나 공간의 성격이 변화될 수 있어 공간

에 유동성을 주며 예술가들은 이런 시·공간에서 나오는 시간차의 잠재성을 이용

하여 순간의 찰나와 지속이라는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공간적인 상상력을

고무시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지각을 일으키고자 한다.

1.투명성의 개념

1)투명성의 일반적 정의

투명성은 라틴 어원으로 볼 때 Trans(across)+Parent(see)로 ‘넘어 보인다’는 말

로써,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투명이라는 성질 혹은 상태로 명백함을 의미하며

빛과 사물의 관통함을 의미한다.즉,배후에 있는 물체를 완전히 보이도록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비유적으로)개방적인,숨김없는,공공연한,손쉽게 알 수 있는,판별할 수 있는,

혹은 감지할 수 있는,명백한,분명한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투명성은 손쉽게

감지할 수 있는 사물이나 명백한 사물을 찾는 인간 특유의 욕구를 표현하는 물질

적 상태이며 교활,핑계 혹은 위선의 결여라는 성격상의 특질을 나타낸다.

“투명성은 서로 시각상의 파괴 없이 상호 관계하도록 하는 것으로,단순한 특징

이상의 것보다 광범위한 공간적 질서를 내포하고 있다.투명성은 공간적으로 다

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공간은 단순히

후퇴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앞뒤로 격동한다.투명한 형태의 위치는

각각의 형태를 가까운 것으로서도 볼 수 있고,또 멀리 있는 것으로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애매모호한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5)

투명성은 명확성과 불명확성의 양면을 동시에 부여하는 애매모호함을 보임과

동시에 명확성과 불명확성을 상호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이다.각 요소들은 정해

진 위치와 정확하게 규정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갖

으며 영향을 준다.

5)콜린 로웨(1987),『근대건축론집』,윤재희 외(역)(세진사),p.18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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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투명성은 즉물적으로 투명한 것과는 구별되며 투명하더라도 그것

이 투명한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면 투명성이 성립될 수 없다.즉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그것이 즉물적으로 투명하지 않더라도 공간적으로

관념적으로 투명한 효과를 가진다면 투명성은 성립된다.따라서 투명성은 반드시

투명한 효과를 가져야 한다.”6)

투명성에 대한 이러한 표현 양상은 미술에서 뿐만 아니라 근대건축,섬유산업,

디자인 등에서도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투명성을 띈 소재의 개발이 점

차 활발해지고 그 활용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안소니 비들러(AnthonyVidler)7)는 ‘현대성은 투명성의 신화에 잡혀있다.자연

에 대한 자아의 투명성,타자에 대한 자아의 투명성 그리고 상호에 대한 모든 자

신들의 투명성’이라고 하였다.투명성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민주적 삶의 이상

중의 하나가 되었다.”8)투명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여러 작품들에서도 보여 지

고 있고 현대에 와서 더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2)투명성 이론에 대한 정의 비교․분석

투명성에 관한 이론은 예술학,건축학,언어학 등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

다.대표적으로 건축학자 콜린 로웨,시각실험가 조지 케페스,예술가 모홀로 나

기의 이론 개념을 통해 학자들에 따른 투명성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투명성에 대해 콜린 로웨(ColinRowe,1920～1999)9),조지 케페스(GyorgyKep

es,1906～2001)10),모홀로 나기 (LaszloMoholyNagy,1895∼1946)11)는 물질이

지닌 고유성과 구조가 지닌 고유성의 입장에서 나누어 정의하였는데,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6)안유진(2008),“투명한 재료의 중첩을 이용한 감법혼색 에듀테인먼트 컨텐츠 개발연구”,이화여대석사학위

논문,p.37.

7)건축상의 기괴함을 주제로 하여 통찰력 있게 분석한 건축이론가.

8)임수민(2002),“투명성 표현특성에 의한 환경디자인 모형사례 연구”.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p.1.

9)탈구조주의 건축가로,근대 건축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상적 건축 투명성 이론을 제시하였다.그는 투명성

의 개념이 근대건축에 적용되어 책으로 처음 소개된 이후 ‘실재적 투명성’과 ‘현상적 투명성’이란 두 개념으

로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10)헝가리 출신의 화가,디자이너,미술 교육가로 시각 예술 전반에 걸친 조형언어의 체계화에 전념하여 회

화,사진,타이포그래피,디스플레이 등의 실험적 작업을 많이 하였다.

11)‘새로운 시각’을 창조하는 일환으로 포토그램(photogram)과 포토 몽타주(photomontage)등을 제작하여 시

각매체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고 이를 교육에 적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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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 지닌 고유성 구조가 지닌 고유성

콜린 로웨

실(實)의 투명성 허(虛)의 투명성

가시적,재료적 투명성 현상적(지각적),공간적 투명성

외부,내부를 경계 짓는 벽의 개념 현상적

조지

케페스
시각적 특성 공간적 질서(애매모호한 것)

모홀로

나기
글자 그대로의 특성 내용의 투명성(언어학상)

공통

물리적 사실 건축에서의 성취 난이

․열주(고대 그리스)

․스테인드 글라스(고딕)

․철,유리(근대)

심리적 충격 대상에 대해 고정

적으로 지닌 감각에 대한 반감

출처:윤도근,김소희(2000),“건축 공간에서 ‘투명성’의 디자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p.156.

<표 1>콜린 로웨,조지 케페스,모홀로 나기에 의한 투명성 정의 비교․분석

전자는 물질적으로 투명한 유리,아크릴,천 등 재료적 투명성을 이용하여 중첩

이나 빛,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으로 적용시킬 수 있으며 내·외부를 경계 짓는 벽

의 개념이다.

후자는 물질적으로 투명하지는 않더라도 현상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으로,대상

이 드러나지 않는 측면을 동시에 인식하는 방법으로써 다른 두 공간이 동시에

인식되면서 공간적으로 애매모한 것이 된다.즉,재료의 물리적인 성질에 의존하

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감성으로 전달되는 심리적인 효과로서 주는 공간의 이

미지로 볼 수 있다.

3)물리적 요소로서의 투명성 정의

물리적에서 ‘물(物)’은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 사물 또는 느낄

수 없어도 그 존재를 사유할 수 있는 일체의 것’이라는 뜻을 가진다.

현대미술에서 물질은 미술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로서의 재료라는 의미를 갖



- 8 -

게 되며 여기에 작가의 인식과 개념이 개입되면서 물질은 재료의 의미를 뛰어넘

어 유기적 생명체처럼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물질적 재료는 흙,유리,섬유,플라스틱 등 물체를 바탕으로 공간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질량을 갖으며 비물질적 재료는 빛,영상 이미지,에너지,공간,움직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와 개념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요소로서의 투명성 재료를 질량이 있는 단순한 물질적

인 재료와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재료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 것으

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시각적 존재로서 공간 구현이 가능한 투명성의 개념을

‘물리적 투명성’12)이라고 정의하기로 하였다.

물질적인 투명성은 “단순히 재료가 빛을 투과하는 정도에 따라 투명,반투명,불

투명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적인 효과로 산업혁명 이후 비닐,유리,플라스틱

과 같은 투명한 물성을 가진 재료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물질적 투명성은 현대미

술에서 다양한 혼합 매체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다.”13)

비물질적인 투명성은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멀티미디어와 다중차원에 의한 표

현,동적인 조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스킨(표피)을 통해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표현하거나 움직임의 반응에 따른 시각적 오브제 형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

다.또한 빛과 같이 비물질적인 것이더라도 공간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물질화

시킨 것도 이에 해당된다.

2.투명성 표현의 구성 원리 및 효과

1)투명성 표현의 구성 원리

투명성을 재료적인 상태를 성질로서 분류해 보면 투명한 상태,반투명한 상태,

12)정미란의 <현대미술에 나타난 시지각적 투명성에 관한 표현 방법론 연구>에서는 공간에서의 투명성을

물리적 투명성과 현상적 투명성으로 나누고 물리적 투명성을 ‘단순하고 투명한 입면을 통한 즉물적인 개

념의 시각적인 투명성이 공간에 적용된 것’으로 정의하였다.본 논문에서는 정미란의 논문에서 정의한

‘물리적 투명성’의 개념과는 차이를 두겠다.

13)정미란(2011),“현대미술에 나타난 시지각적 투명성에 관한 표현 방법론 연구”,고려대석사학위논문,p.17.



- 9 -

투명성의 유형 표현 효과

투명한 상태 솔직함,순수성,명료함

반투명한 상태 모호함,환영의 효과,상상력 유발

불투명한 상태

․단절감,무거움,답답함

․반사를 통한 투명한 표피적 효과

․재료의 변형 및 표면처리의 변형을 통한

착오적 효과

투명함과 불투명함이 대비된

상태

․시각적 대비를 통한 투명성의 극대화

․대비와 소멸,여백의 이미지

출처:윤성훈(1998),“현대 건축 디자인에 나타난 투명성의 표현특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연세대석사학위논문,pp.30-31.

불투명한 상태,투명함과 불투명함이 대비된 4가지의 상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투명한 상태는 가시적으로 완전히 개방된 상태로 투시,투과,중첩의 효과

를 통해 공간의 확장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솔직함과 순수성,명백함을 나타낸다.

둘째,반투명한 상태는 투명함과 불투명함의 중간적 상태로 경계에 있어 모호한

성격을 가지며 환영의 효과와 상상력을 유발시킨다.철망,플라스틱,비닐,아크

릴,창호지 등 표면의 성김을 통해 반투명의 그라데이션(gradation)을 보여준다.

셋째,불투명한 상태는 공간 지각이 불가능한 불투명한 상태로 표면에 광택을

부가하여 반사성을 지니거나 재료 및 공간의 표면처리를 통해 투명한 효과를 얻

는다.이와 같이 재료의 변형을 주어 투명한 효과를 가지게 하는 경우를 착시14)

적 투명성,조작적 투명성이라 한다.이는 단절감,단절을 통한 재현이 가능하다.

넷째,투명함과 불투명함이 대비된 상태로 시각적 대비를 통해 투명성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대비와 소멸,여백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표 2>투명성 표현의 구성 원리

14)착시는 시각에 관해서 생기는 착각이고,착오는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뜻한

다.우리는 사물을 볼 때 눈의 망막을 통해 시신경을 지나 뇌로 전달하여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다.즉,개인의 사고 과정과 심리 상태에

따라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판단 착오를 일으키는 착시현상으로서,착시와 착오을 구분짓지 않고 서로 연관되는 의미

로서 사용하였다.



- 10 -

공간 구성의 투명성

표피적 효과 공간적 효과 관념적 효과

perceptual(지각의) conceptual(개념의)

제한 요소 :물리적 실체(지각) 제한 요소 :정신 작용(이미지)

1차 외적 2차 내적

츨처:콜린로웨,『근대건축론집』,윤재희 외(역)(세진사),p.89.

2)투명성 표현의 효과

투명성은 투명,반투명,불투명,투명과 불투명의 대비의 4가지 유형 안에서 표피

적,공간적,관념적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는 따로 분리되어 독자적으

로 표현되지 않는다.투명성의 공간적 효과는 표피적 효과,관념적 효과의 영역과

복합되어 나타난다.이러한 투명성의 효과는 한 가지로 나타나지 않고,서로 연결

되고 혼재되어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나타난다.

“어떤 대상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시각은 매우 주관적이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그것은 항상 그 제한 요소에 의해 대상의 본질에 대한 지각을 방해받기 때

문이다.이 제한 요소는 물리적 실체로 드러나는 것-Perceptual-과 인간의 내적

작용에 속하는 경험이나 기억,상징 등의 정신적 부분-Conceptual-으로 분류할

수 있다.전자의 경우를 외부에 대한 실체적이며 즉각적인 표현이 가능함으로 1차

적으로 외적관계라 한다면 후자는 지각의 단계와 내적 정신작용이 연관되어야 하

므로 2차적이며 내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15)

<표 3>투명성 표현의 공간구성 효과

(1)표피적 효과

표피란 ‘겉으로 드러나다’의 표(表)와 ‘가죽,껍질’을 의미하는 피(皮)로 이루어진

단어로서 동물과 식물의 외부를 감싸는 조직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미술작품의 표

피는 한층 발전된 개념으로,표피가 주는 일차적인 지각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거

15)최준식(2004),“공간에서 투명소재 활용에 관한연구:유리로 나타나는 표현성을 중심으로”,홍익대석사학

위논문,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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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피적 효과

표피의 물성 표피의 변형 시각적 일체감

․투명,반투명,광택 재료

․매끈함,반사성→경쾌감

․착오적 투명성

․텍스트, 이미지, 기호

등의 중첩

․감정이입,다양한 시각

적 효과

․필터로서의 역할

․투명성의 공간적 효과

․정돈된 시각적 일체감

부여

․흥미감 유발,악센트

부여

․디자인적 감흥

출처:김호연(2004),“큐비즘에서의 투명성 개념에 의한 전시환경디자인 연구”,한

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p.156.

칠다’거나 ‘부드럽다’혹은 ‘차갑다’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물질의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표피는 작품과 환경을 구분 짓는 경계로서 작품을 지탱하는 구조적 기

능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예술적 기능을 담당한다.르 꼬르뷔제(LeCorbsier)가

표피에 대해서 “표면은 볼륨을 감싸고 있는 외피로,볼륨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

을 감소시키거나 증대시킬 수 있다”16)라고 한 것처럼 투명한 물질은 과거의 무

거운 이미지 대신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주며 인간의 감성을 고조시키기도 한다.

재료의 물질적 특성에 의한 투명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표피를

변형시켜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투명성의 가능성을 배가시킨다.이러한

표피의 변형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오브제의 표피에 텍스트나 이미지,기호를 중첩시켜 표피가 내포하

는 공간을 더 내밀하게 시각적으로 형성되는 깊이감을 획득할 수 있다.

최근 투명한 재료로 유리 이외에도 철망,천,플라스틱,아크릴 등을 이용하여

재질감과 빛,색채 효과를 주어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매끄럽게 표현된 표

면을 통해 표피의 물성을 강조하기도 한다.또한 물성적 투명한 표피는 상반된

속성의 모순된 관계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경계의 모호

함’을 통해 이중적 의미를 나타내는 효과를 유도해내고 있다.

<표 4>투명성 표현의 표피적 효과

16)르 꼬르뷔제(2002),『새로운 건축을 향하여』,이관식(역)(동녘출판사),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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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효과

내부의 연속성
․내부공간의 연계

․공간의 융통성,가변성

공간의 확장성
․시각적 경계 없이 외부로 확장

․개방감,접근성,친밀감 유발→ 가시적 포용성

출처:이호영(2005),“의류전문매장의 투명성공간에 관한 연구”,홍익대석사학위논문,p.15.

(2)공간적 효과

지각은 감각을 경유하여 생기는 것으로 최근 이 감각이 단지 느낌을 수동적으로

수신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체제로서 여기고 있는 이론들이 나타나

고 있다.미국의 심리학자인 제임스 깁슨(JamesJ.Gibson,1904～1979)17)은 기본적

인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감각에 새로운 기초적인 방향감각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상하,전후,좌우 등의 감각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각의 도움에 의해 우리는

공간의 본질을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각은 물질을 지각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작품의 물성 내부에서 발생하

는 공간적인 면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하지만 투명성은 내,외부 공간

의 경계를 없애 통합시키거나 두 공간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공간의 확

장감을 유발시킨다.이는 이전의 외부와 단절된 구성의 가상적 공간 개념을 인간

의 체험을 통한 실존적인 공간 또는 물질감이 제거된 공간으로 인식하게 해준다.

“한편 재료에 의해 공간의 투명성이 표현되는 것 외에 공간과 공간의 결합 방

법에 의해서 투명성이 나타나기도 한다.공간과 공간과의 관계에서 공간이 중첩

되어 상호 관입됨으로써 공간의 깊이감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공간의 투명성

을 보여주기도 한다.이들은 서로 결합하여 공간이 연속되게 만들거나 시각적으

로 개방감을 주는 방법을 통해 투명성이 보여준다.”18)

<표 5>투명성 표현의 공간적 효과

17)미국의 심리학자로 형태심리학(게슈탈트 심리학)과 시지각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18)정미란(2011),“현대미술에 나타난 시지각적 투명성에 관한 표현 방법론 연구”,고려대석사학위논문,pp.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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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 효과

Void(비움)로 파악될 수 있는 Solid(채움)

․현 시대의 반영

․Identity의 반영

․솔직함(순수성),투시성,가벼움

․미술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가지

고 작품을 상징화

출처:윤성훈(1998),“현대 건축 디자인에 나타난 투명성의 표현특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p.32.

(3)관념적 효과

투명성은 비움(void)으로 파악될 수 있는 채움(solid)으로 만들며 그것은 관념적

인 접근으로만이 그 설명이 가능하다.투명성에 은유적 효과를 부여하고 의미를

넣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상징성 있는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다.

투명한 재료의 현대적 사용은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미술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하여 작품을 상징화 하였으며 공간 경계의 모호성을 창조했다.

모호성은 형태의 가상적 비물질화에 의해 만들어 온 것으로 이는 투명성과 반

사에 의해 비가시화가 된다.즉,이중성을 받아들임에 의해 모호성을 확립하려

한 것이다.표현의 의도적 모호성은 경험의 혼란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의미의

명료함을 넘어서 의미의 풍부함으로 촉진시키고 시지각의 모호성을 통해 혼란스

러운 개인의 관념을 표현한다.

“작가는 재료의 다양한 암시(이미지)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의도성을 투명성을 매개로 하여 드러내며 투명함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와 파생

시킨 의미들-솔직함,가벼움,의미없음,비어있음-을 투사시킴으로써 투명성을 확

보하려 시도한다.”19)

투명성의 작품은 주체와 외부와의 겹침,중층의 형식-주제와 외부와의 겹침 등

외부에서 내부로,내부에서 외부로 연결되며 투명성의 이중적 의미와 함께 통합되

어 관념적 효과를 나타낸다.

<표 6>투명성 표현의 관념적 효과

19)이필훈(1994),『벽 투명성 그리고 그 뒤』(건축문화사),pp.159-16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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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을 이용한 표현특성

경쾌함(가벼움) 정직함(진실성)

․물리적 중압감으로부터 이완

․유리,천,아크릴 등 경량감을 주는

재료 선택

․순수,신뢰 이미지

․존재 자체의 물성 및 다른 재료의

물성을 동시에 노출

3.투명성 표현의 특성

1)물성을 이용한 표현특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현 시대의 작품들은 과거의 작품이 갖는 무거운

이미지 대신 가벼움을 드러내고자 한다.작품의 표피를 통해 가벼움과 경쾌함을

추구하는 작품들은 주로 표피 선택에 있어 유리,천 등 경량감을 주는 재료를 선

택하여 표면이 돌이나 금속 등으로 처리된 기존 작품이 주는 중량감이나 무거움

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표면에 채색효과를 더해 가볍고 경쾌

한 이미지를 더욱 부과시키기도 하였다.

실제로 현대인의 생활에서 투명성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이는

단지 실용성과 시각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속임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신뢰를 주기도 한다.

투명성은 최소한의 물질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존재 자체로서의 물성을 보여

주며 다른 재료의 물성과 함께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순수한 작품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이러한 순수 물성의 작품 적용은 진실성,정직성과 연결되어 그

맥락을 같이한다.

<표 7>물성을 이용한 표현특성

2)공간 확장에 의한 표현특성

투명성은 표피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지만 시각적 투과성을 허용함으로

써 모든 방향으로 시각적 전개를 자유롭게 하며 이로 인해 외부의 변화를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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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확장에 의한 표현특성

개방성 내․외부공간의 상호관입

․깊이감

․시각적 연속성,공간의 확장감

․동시성,역동성

․이중성,경계의 모호함

없이 내부로 전달한다는 것이다.이는 상호간의 연계성을 높여 공간의 깊이감을

유도하면서 작품을 매력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따라서 투명성은 폐쇄되고 막히

는 것이 아닌 서로 연결되고 확장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특성이 있다.

시각적으로 연속성을 지닌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을 동

시에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투명한 형태의 위치는 각각의 형태를 가

까운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멀리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애매모호한 이중

성을 지닌다.이와 같이 부분과 전체의 구분이 없어지는 동시성의 단계는 가변적

공간개념을 가지고 공간을 역동화시키는 현상으로 인해 유동적인 환경을 창조하

며 시각적으로 계속되는 공간을 이뤄 공간의 추측을 가능하게하고 생동감을 부

여한다.

<표 8>공간 확장에 의한 표현특성

3)빛의 투과와 반사에 의한 표현특성

빛의 투과와 반사를 동시에 지니는 이중적 특성을 활용한 투명성 표현 작품은

주변 환경을 투과하거나 반사한다.이러한 반사의 효과를 이용해 주변 환경과의

연결과 시각적 변화를 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사의 효과는 비추어지는 주위환경에 의해 좌우되지만,작품 자체

의 반사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으로 여러 번 반사하게 하는 것으로 서로 비추어

무한한 반복 효과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이러한 표현방법은 영상의 왜곡이 적고

작품의 경량감과 신비감을 증폭시키는 표현방법 중의 하나이다.

반사를 통해 작품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거대한 매스가 갖는 중압감으로부

터 탈피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개념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며 작품이 주변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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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투과와 반사에 의한 표현특성

주변 환경의

투과 및 반사
작품 자체의 반사

비물질화,

비스케일화
부유적 이미지

․주변 환경과의

연결

․시각적 변화 포용

․무한 반복 효과

․경량감,신비감

증폭 효과

․균질화 된 피막

제거

․풍부한 감각적

이미지 형성

․공간에 실체감

부여

․공간의 지속성과

다양성

녹아들어가는 것이 비물질화의 주된 의도이다.또한 균질화된 공간의 피막을 제

거함으로써 마치 질량을 지닌 물질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한다.공간의 비물질화

경향은 허구의 시각적,심리적 효용성에 주목하면서 오늘날의 작품에서 비물질화

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최근 투명성을 디지털과 접목시켜 의도적으로 조절

이나 변화를 주면서 보다 감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한다.

빛의 투과와 반사는 그동안 구축해오던 조건들로부터 벗어나 좀 더 자유롭고

부유한 공간을 만들기도 하였다.즉,공간의 인식이 물질의 양괴를 거부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풍부히 하여 빈 공간에도 실체감을 부여하고 공간의

지속성과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표 9>빛과 투과와 반사에 의한 표현특성

4)표피 변형에 의한 표현특성–사이 공간,표면조작

표피 변형에서의 “중첩은 ‘거듭 겹쳐지거나 겹침’을 뜻하는 것으로 계속적인 시

각개념으로부터 벗어나 변화를 창조해 낼 수 있다.또한 중첩은 단축과 함께 한

대상의 통일감,유기적인 성격,견고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거나 더 강조된다.

이때 요구되는 지각조건은 투영의 효과에 의해서 서로 연접한 단위들이 서로 구

분되고 동시에 다른 평면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첩은 보다 통일된 패턴 안에서 집중됨으로써 그 형태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든

다.”20)예를 들어,오브제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중첩시키거나 표피에 기호를 중

첩시키는 것,또한 표피에 공간을 만들어 표피에 깊이감을 주는 표피의 공간화

20)루돌프 아른하임(1996),『미술과 시지각』,김춘일(역)(미진사),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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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피 변형에 의한 표현특성

중첩(다층성) 표피 변형 스크린화

․통일감

․견고함

․유기적 성격

․무늬,곡선,표피 변형

에 의한 착시 효과

․초표피성,다중성,유동성

․환영적 이미지 구현

․빛을 통한 풍부한 감성

효과

등의 표피변형 방법이 있다.

과학적인 발전에 의해 표피에 무늬를 새겨놓거나 곡선 변형 등 표피의 변형을

통한 투명성의 표현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곡선 변형은 관람자로 하여금 보다

더 동적 느낌을 받고 주변 환경과 유사한 표피 변형은 시각적으로 착시효과를

얻기도 하는데,이는 물리적으로 투명하지 않지만 표면처리의 변형으로 보는 이

로 하여금 착시적 효과를 보인다.

이 외에도 미디어의 사용을 통한 표피 변형은 빛과 색 그리고 소리 등을 방출

하기도 하고 시간 및 이미지의 변화를 준다.빛은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동시에 스크린을 통해 반사되어 풍부한 감성과 효과를 표현할 수 있다.

최근 IT기술과 영상 이미지,기능성과 장식,투과 반사적 특성을 이용한 표면

조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여 지고 있으며 매체의 혼용과 더불어 스크린의 투명

도를 조작하여 환영적 이미지를 구현하기도 한다.

<표 10>표피 변형에 의한 표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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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현대조각의 투명성 표현 재료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물리적 요소로서의 투명성’재료에 관심을 갖고 관

련 작가의 작품과 연관 지어 투명성 소재 활용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유리

유리는 산업,과학의 발달과 함께 우리 생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투명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투명물질의 사용은 1차적 표현일 수 있지만 그렇

다고 무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대부분 유리는 투명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

면 부분적으로 투명하다.완전한 투명은 어떤 반사도 흡수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

이다.그러나 대부분 빛을 투과시키므로 유리는 투과성 물질로 분류된다.

유리는 사용에 따라 적절한 투과와 공간의 표정 등 그 자체만으로도 공간의 깊

이를 가져다준다.또한 재료의 특징상 심리적 무게를 가볍게 하며 최소한의 물질

의 형태를 지니며 다른 재료의 물성을 함께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순수함,진실

성,정직성과 연결된다.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미술에 있어서 유리는 조각적인 부문보다는 공예품 위

주의 발전이 많았다.유리 조형예술의 큰 전환은 1962년 데일치 훌리가 유리라는

재료를 예술로 승화시켜 작품을 선보이면서 예술의 한 장르로서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리가 오랫동안 공예로 인식되었던 것은 그만큼 유리를 다루는 기술이 중요시

되었기 때문이다.유리는 가마작업,블로잉 등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해 여러 표

현효과를 낸다.또한 불투명한 반사유리를 통해 덩어리의 윤곽선을 사라지게 하

여 가볍고 신비한 느낌을 주거나 주변 환경을 흡수하여 반영시킬 수 있다.

이처럼 유리의 표현효과에서 얻어지는 투명성을 이용한 작품들은 빛을 투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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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신봉철,Cubes,500

×200cm.

<도판2>제드 마리츠,

Vixen,86×84cm.

산하기도 하고 공간의 깊이감을 다양한 표정으로 나타내며 다루는 기법에 따라

차가운 유리판에서 비정형의 따뜻한 느낌까지 변화무쌍한 성격을 갖는다.

신봉철(1981～)은 ‘투명한 표면(TransparentSurface)전’21)에서 유리라는 즉물적

인 재료 자체를 미술의 형식으로 드러내며 확장

된 투명성의 의미를 담아냈다.

작품 <cubes>에서는 유리라는 오브제의 속성

을 이용하여 투명함 속에 들어있는 모순을 담아

내었다.유리판을 겹겹이 붙여 작업한 이 작품은

Coldwork22)작업방식으로 내부의 연속성에 의

한 공간적 효과를 보여주며 투명함과 불투명함을

동시에 드러내었다.각도에 따른 불투명한 잔상은

투명함 속에 불편한 진실을 말해준다.

제드 마리츠(JedMalitz)의 작품은 재료의 빛을 통과시키는 특성을 이용한 것으

로 유리판이 겹쳐지면서 공간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공간의 확장감을 유발시키며 시각적으로 통합된다.

<Vixen>은 가운데 형태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

만 가장자리 유리 곡선을 통해 다시 빛을 구성하며 입

체 형태를 만들어낸다.최종적인 유리조각을 형성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모양은 윤곽으로만 남겨지고 각각의

유리 패널에서 컷팅 되어 제거된다.공간이 떨어진 여러

판들이 겹쳐져서 보여지는 것은 윤곽이 겹쳐지며 형성

되는 것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비어있음을 통해 채움의 투명성을 표

현한 것으로 빛의 변형으로 인해 보다 감성적으로 관람

자들에게 다가간다.

21)신봉철전,‘투명한 표면(TransparentSurface)’,갤러리 175,2010.09.08～09.19.

22)열을 가하지 않은 평상시의 유리상태로 하는 작업으로,유리의 성형기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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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룩 제렘,HIV(AIDS를 일으

키는 바이러스),직경 10cm.

<도판 4>룩 제렘,E.coli(대장균),Body

29×52cm +Tail85cm.

신봉철이 유리판의 직접적인 겹침을 이용해 투명성을 활용했다면 제드 마리츠

는 유리판에 구멍을 낸 아웃라인의 겹침 현상으로 나타난 투명성 표현을 연구하

였다.(도판 1,도판 2).

유리에 있어 투명성 관련 문제는 빛의 투과율에 따른 반사적 속성에 기인한다.

즉,빛의 흡수율의 차이에 따라 투명도가 결정되며 그것은 곧 반사율과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반사란 빛을 가지고 다루는 형태의 재현으로 이

미지의 반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반사된 색 그 자체로서 조형을 재현하는 수

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룩 제램(LukeJerram)의 ‘유리 미생물학’시리즈는 유리 물성 자체의 투명성을 열

로서 변형시켜 미생물들로 작품화시킨 것으로 브로잉(Blowing)23),램프 워킹(Lamp

working)24)기법을 이용하여 작업하였다.(도판 3,도판 4).

그의 작품은 유리에 열을 가해 표피를 변형시킴으로써 신비하고 아름다우며 감

성을 자극시키는 효과를 준다.또한 유연한 표면의 형태와 공간의 상호작용에 의

해 나타난 다양한 시각적 효과로 생동감과 활력을 주며 감흥을 자아낸다.

그는 미생물 조각을 혐오스러운 형상이 아닌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작품화함

으로써 표현의 의도적 모호성을 나타내고 있다.이는 투명함이 갖고 있는 의미와

23)1200℃~1400℃에서 녹은 유리를 쇠파이프에 찍어낸 후 입김을 불어 넣어 기물을 만드는 유리 성형의 대

표적인 기법.

24)Blowing의 축소형으로 산소토치로 색 유리봉이나 관을 미리 예열해 두었다가 녹여가며 집게나 가위,핀

셋 등의 도구를 이용해 만들고자 하는 형태로 성형한다.구슬이나 작고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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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코헤이 나와,Pix

Cell-DoubleDeer

#6,229.7×190×160cm..

파생된 의미들을 모호하게 투사시킴으로써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코헤이 나와(KoheiNawa,1975～)의 PixCell-Deer시리즈는 박제된 동물의 표면

에 투명 크리스탈 구슬을 뒤덮어 만든 작품들이다.크고 작은 구슬들은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여 색감과 형태를 극대화키고 본래 지닌 색,질감,형태 등을 해

체시킨다.

<PixCell-Double Deer#6>은 투명 구슬에 의해

사슴이 왜곡되어 있다.픽셀화 된 사슴을 보는 것

은 단순히 눈을 통해 인지된 픽셀조합의 결과물로

써,세계를 인식하는 우리의 감각적 한계를 내포하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의 작품에 내포된 의미를 보면 ‘일체유심조(一

切唯心造)’나 ‘유식무경(唯識無境)’과 같은 불교사상

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즉,‘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있다고 하지만 실제의 세상은 우리가 본

것처럼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보고 듣는 등을 통

해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

며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코헤이 나와가 유리구슬을 통한 왜곡된 이미지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존재해서 인지하지 않고 인지해서 존재 한다’와 상통한다.

2.섬유

섬유를 일반적으로 ‘직물이나 편성물을 만드는데 충분한 강력과 유연성 등을 가

지며 실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포합력25)을 갖고 있는 선상물질’이라고 정의한다.

창작 예술의 한 분야로서 등장한 섬유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구조로 보다 자유

25)실에서 여러 섬유가 서로 달라붙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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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고 개방된 넓은 공간감을 유발하며 관람자의 시·지각을 무한히 확장시켜준다.

“섬유의 표현효과에서 얻어지는 가시적 투명성을 이용하여 공간을 형성한 작품

들은 다른 어떠한 조형예술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공간을 풍요롭게 하는 동

시에 아름답게 실현시키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26)

섬유미술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미술 분야로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한 기

능적이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다.실용과 장식을 목적으로 하여 실을

짜거나 염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0세기 현대에 들어와 원칙과 제약에서 벗

어나 자유로운 조형을 추구하는 형식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섬유예술가들은 섬유예술의 다양한 소재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가

능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실과 같은 단순한 섬유에 국한되지 않고 종이나 대나무,

밧줄,철사 등 모든 선이 되는 것을 재료로 하고 있어 오브제 미술의 경향도 나

타나고 있다.따라서 섬유작가들은 선이 되는 모든 재료로 평면 또는 입체의 다

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아키코 이케우치(AkikoIkeuchi,1967～)는 가느다란 실을 매듭지어 구조물을 만

들고 ‘힘’을 추구하는 경향이 모두 배제된 작품을 만든다.빈 공간에 실이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녀의 작품은 빛의 가감에 따라 거의 눈치 채지 못할 정도의

가는 실이 가로 세로로 걸쳐져 있고 매듭지어져 투명한 그물망이 확산된다.

그녀의 작품은 시간을 축적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으로 축적된 시간의

표현은 단순하면서도 가장 선명하게 표현된다.무수한 실의 연결에는 혼돈,속박

과 같은 일상 속에서의 희미한 기억들과 더불어 작은 관계망들을 보여주고 그

관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매듭은 하나의 관점으로 수렴해나간다.

투명한 그물망 깔대기 모양의 굴곡 원의 중심으로 빠져드는 구조,사방에 팽팽

한 실과 수직이 처지는 실,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른 공기의 흐름,습도 및 온도

에 반응하는 등 실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움직임과 그 확산이 공간요소와 연결되

어 있는 것을 알았을 때 한 곳으로 수렴된 관점은 커다란 에너지의 움직임에 푹

빠지고 실을 동반한 공간의 이미지가 공간이 가지는 느낌이나 진동과 함께 관람

자에게 전해진다.

26)이재선(1995),“섬유예술에 있어서 입체조형의 투명성에 관한 연구”,대구가톨릭대석사학위논문,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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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아키코 이케우치,KnottedTh

read,(detail),높이 120cm.

<도판 7>아키코 이케우치,KnottedThr

ead,195×195×80cm.

<도판 8>서도호,서울집,1,457×717×391cm.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이미지를 연결하는 <KnottedThread>시리즈는 하나의

작은 점이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은하를 생성하도록 나타나며 공간에 매듭짓고

흘리는 등의 표현을 통해 실과 공간이 점차 일체되어 존재하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며 순간의 찰나와 비연속성을 드러낸다.

작품에서 실은 비록 연약하지만 틀림없고 확실하게 그리고 조용히 공간을 둘러

싼다.작품에 있어 부드럽게 만져지는 감동은 강한 인상을 남겨 잊을 수 없는 경

험을 주기도 한다.

서도호(1962～)의 ‘집속의 집’전시에서 주 재료인 반투명한 섬유는 작가가 느낀

개인적 기억과 문화적 충동의 관계를 작품으로 풀어주는 매개체이다.반투명 실

크천이 갖는 빛의 투과성,유연성 등을

통하여 3차원의 공간을 추구하며 공간

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의 작품 <서울집>은 직물의 종류

인 실크-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로

만든 것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는 고급직물에 해당된다.

직물은 실과 함께 중요한 섬유재료로

서 주목을 받는데 이는 유연한 평면과



- 24 -

색으로 형태를 다양하게 하고 색에 대한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

문이다.반투명 색상의 평면직물의 성질은 투사되어지는 색과 반사되어지는 색,

섬유 주변으로의 보일 듯 말 듯 공간을 압도하는 분위기 등 매력적인 재료로 각

광받고 있다.

서도호의 작품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해석을 파스텔 색조의 천이라는 재료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형식으로 천장에 매달리거나 바닥에 놓인 형태로 하늘거리게

배치된 구성을 보면 드라마틱하고 감각적이다.”27)

작가는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전통 한옥 집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이질적인

기억을 이중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반투명의 천으로 집을 표현하고 자신의 정

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들로 내재된 기억을 작품화시킴으로써 “지나간 시대성과

이질적인 문화성을 작품에 투영하여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다.”28)

3.종이

종이 조형은 현대에 와서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고 다양한 표현 기법의 병용

과 소재로서 표현력을 확대해 왔다.“종이는 예술의 장에서 예술적인 표현을 담

는 그릇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낱장의 형태로든 펄프재료 자체를 이용한 3차원

의 입체조형의 형태로든 조형 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종이 조형

에 있어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종이 그 자체의 표현만이 아닌 조형작업의

내용 즉 정신적인 면이 중요시 되고 있다”29)는 점이다.

“종이는 색채,공간,텍스쳐 등 조형요소를 풍부히 표현할 수 있고 쉽게 휠 수

도 형을 제작할 수도 있으며 압력과 잉크,물감 등 거의 모든 재료에 잘 반응하

여 종이의 자연적인 색채,표면,강도,투명성,부드러움,유연성,흡수성,질감 등

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개발의 여지가 높은 재료이다.”30)

27)이사빈(2012),기억의 껍데기로서의 집,『계간조각』(2012,summer),p.34.

28)최정연,김영인(2011),“현대미술에 투영된 작가의 기억”,한국디자인문화학회논문,p.624.

29)송번수(1985),『섬유예술』(월간디자인 출판부),p.78.

30)이재선(1995),“섬유예술에 있어서 입체조형의 투명성에 관한 연구”,대구가톨릭대석사학위논문,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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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이베교쿄,Recycling-washital

es(detail),가변설치.

<도판 10>이베교쿄,Requiem,

가변설치.

이베교쿄(IbeKyoko)31)는 질기고 가벼우면서도 작업하기에 편리한 종이의 장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업하는 작가로,오직 종이만으로 가능한 ‘종이 꼬기’

를 발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불투명한 종이를 꼬아 투명적 효과를 내거나 반투명한 와시를 통해 대규모 설

치작업을 한 그녀의 작품들은 바람과 구름처럼 자연적인 운동을 많이 다루고 있

다.그녀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의 수제 종이를 활용하여 투명성 표현을 함으

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아름다움과 내적인 마음 챙김을 내포하며 보다 미적

감성을 자극시킨다.(도판 9,도판 10).

일본 여성작가인 유코 다카다 켈러(YukoTakadaKeller,1958～)는 북유럽의 자

연 속에서 느낀 순수함,투명함과 더불어 좀 더 다른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한 재

료를 연구하는 중에 투명함과 경쾌한 부유감을 나타내는 트레이싱 페이퍼를 찾고

이를 작업의 주재료로 사용하였다.

트레이싱 종이로 만든 그녀의 작품들은 3차원 설치작품으로 공간의 리듬과 방향

성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단순한 트레이싱 페이퍼에 끝나지 않은 무언가를 동시

에 표현하였다.또한 물이나 빛 또는 공기의 분자 같은 것을 작은 삼각형 조각들

로 표현하여 공기 사이에 있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였다.(도판 11,도판 12).

31)전통 수제 종이 'Wasi(와시)'에 대한 연구로 전통에 대한 존중과 여러 가지 기술 실험에 의한 새로운 접

근 방식이 조화를 이뤄 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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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1>유코 다카다 켈러,SpringBr

eeze,240×70×375cm.

<도판 12>유코 다카다 켈러,Dance,

240×240×280cm.

그녀는 정보사회에 쉽게 버려지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며 아날로그적인 종이 작품

으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마음을 더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투명성과 불투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트레이싱 페이퍼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의 가치를 강조

하였다.

4.금속

돌,나무,점토,청동주물과 같은 전통적인 재료들과 대비되는 금속은 현대적인 성

격을 지니고 있다.이전까지의 전통조각이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이라면 판재나 선

재 등을 이용한 금속 작품은 공간을 수용하고 정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봉,파이프,판재,철망 등 초기 철제는 저렴한 가격의 이점,표현의 자유성과 규

모의 대형화에 자연스럽고 적합한 재료로 부각되면서 차갑고 딱딱하며 무겁고 둔

탁한 이미지의 공업재료들은 점차 예술가들에 의해 ‘예술로서의 재료’로 재조명 되

어 새로운 금속조각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32)

철 금속조각이 확산됨에 따라 작가들은 새로운 금속재료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

하는데,그 대표적인 금속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다.“스테인레스 스틸은 표면이 아

32)박예철(2008),“금속조각의 유희적 표현 연구: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서울시립대석사학위논문,pp.1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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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답고 내식성이 우수하여 도장,도색 등의 표면처리를 행하지 않고 고유의 표면

을 살려서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33)

금속은 재료의 특성상 크고 복잡한 형상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이 자유롭

고 용접 후에는 열처리,표면 부식,광내기,채색 등 작품 표면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어 여러 가지 표현 효과를 낼 수 있다.산업혁명 이후 지속된 금속 가공기술

의 발달은 금속의 표현력을 다양화 시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재료이다.

1)철망

“철망이란 재료가 영구성과는 거리가 먼 존재임에도 조각 재료로 사용되는 것

은 가공이나 운반이 손쉽다는 제작상의 편의성 외에도 그림자나 영혼과 같은 비

물질적인 대상을 형상화하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철망의 투과성은 관람자

의 시점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데,철망의 굴곡을 따라 반사되는 빛과 음

영의 움직임이 다채로운 시각적 환상을 만들어낸다.”34) 

철망 이외에도 얇은 금속선들은 재료의 특성상 가볍고 공간의 설치가 자유로우

며 제작과정에서 독특한 기법 없이 다루기 쉽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예술적

소재 중 하나이다.

내부를 비운 철망 조각은 대형작품이라도 주변 공간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감이 없고 동시에 빛(또는 조명)과 조화를 이루어 투명성 겹침으로 인한 음

영이 또 다른 3차원의 공간으로 표현되어 볼륨감을 전달해준다.

베네데타 모리 우발디니(BenedettaMoriUbaldini)의 ‘HappyDays전’35)작품은

안의 구조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가득 채우며,공간을 통해 빛과 공기

의 흐름,그림의 윤곽선이 모두 표현되어져 있다.(도판 13,도판 14).

그녀는 어린 시절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빛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금속와이어를 선택했다.그것은 변색되고 지나간 추억의 흔적을 다시 불

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시적이고 유쾌하다.

재료의 단순함과 미적이면서 과장된 임팩트를 바탕으로 메탈의 그물 세공과 컬

33)이가람(2006),“한국 환경조각의 재료분석 및 특성에 관한 연구”,수원대석사학위논문,p.26.

34)박성태전,‘영혼과 육체,그 씨줄과 날줄의 관계’도록 참조.인사동 공화랑,2012.11.29～12.02.

35)베네데타 모리 우발디니전,‘HappyDays’,FatGalerieinFrance,2009.01.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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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베네데타 모리 우발디니,

Happydays,가변설치.

<도판 14>베네데타 모리 우발디니,little

redridinghoodandwolves.

러의 디자인은 동물과 식물의 형태를 진짜 오브제보다 더욱 경이롭게 만든다.

본질적인 구조가 없어서 이들의 존재는 거의 비어있지만,궁금증과 호기심을 불

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이러한 3차원 이미지의 탄생은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력

을 확장시키는 투명한 재료와 컬러 그리고 빛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2)구리선

정광호(1959～)의 ‘연희동에서’36)작품들은 조각이라는 형태가 가지는 거대한 물

성 위주의 작업 특성에 자신만의 가벼운 의미를 대입시켜,조각과 회화의 경계선

을 모호하게 하는 실험적인 작품을 보여준다.(도판 15).

가는 구리선을 잘라 용접하여 만든 것으로,꽃잎,나뭇잎,항아리 같이 친숙한

이미지들이 주는 편안함과 그와는 모순적인 재료의 물질감은 물론 그것이 만들

어진 유기적이고 비정형적 형태가 모두 어우러져 그가 비(非)-조각적 조각이라

명명한 새로운 형태의 작품으로 보여 지게 된다.

그는 책이 잉크나 물질로 인쇄된 글자를 통해 의미가 전달되듯,사물의 의미도

표면이나 피부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작업이 시작된다.그에게

있어서 표면은 현실의 전부로서,내면과 외면의 구분이 없이 투명한 표면은 내면

의 정수가 그대로 드러나는 표피,본질의 껍질인 것이다.

이는 정광호가 종종 인용하는 질 들뢰즈(GillesDeleuze)의 기관 없는 신체의 개

36)정광호전,‘연희동에서’,연희동 프로젝트,2009.1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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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5>정광호,연희동 프로젝트,가변설치.

념과 상통한다.다양한 욕망들이

무리 지어 서식하는 곳,그 욕망

에 따라 신체의 힘과 분포를 움

직여 필요한 기관을 만들어 내는

곳,어떤 기관도 고착되지 않는

순수한 잠재성의 상태,잠재적인

에너지의 순수한 흐름 자체가 바

로 기관 없는 신체이면서 정광호

가 철사로 위장한 붓으로 보여주

고 있는 세상인 것이다.

3)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STEEL)

스테인리스 스틸은 산화반응(녹)을 일으키는 철을 대신하여 현대에 많이 사용되

고 있는 금속 재료이다.재질감이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을 주면서 형상에 따라

차가운 이미지가 부드러운 곡선에 의해 따뜻함을 주는 이중적인 매력을 갖고 있

으며 견고하고 내성이 강하여 현대조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재료이다.

또한 광을 낸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는 거울과 같은 반사효과를 지녀 움직이는

주위환경을 반영하고 고정된 시점을 없애며 형태에 따라 왜곡효과 및 착시효과

를 준다.

애니쉬 카푸어(AnishKappor)의 <CloudGate>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재료적 특

성을 잘 활용한 작품이다.곡선의 효과와 거울과 같이 반사적 효과가 있는 110톤

타원형 모양의 이 조각은 작품 속에 움직이는 관람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호기심을 자극 한다.(도판 16).

금속의 용접부분을 최소화시켜 정밀하게 작업한 이 작품의 외피(skin)는 각 객

체를 연결해주는 동시에 구분시키는 역할을 한다.“작품의 밑면은 오목한 홈으로

관람자가 거대한 작품 밑으로 걸어 다니도록 유도한다.외부가 내부처럼 보이는

깔대기 형상으로,거울의 효과를 주는 스테인리스 재료는 관람자가 처한 환경을

다양하게 반영하거나 왜곡시키고 관람자가 끊임없이 주체화 또는 객체화시키면



- 30 -

<도판 16>애니쉬 카푸어,CloudGate,

20.1×10.1m.

<도판 17>애니쉬 카푸어,VertigoⅤ

&Ⅶ,220×500×90cm.

서 분절된 정체성과 안정된 공간감의 상실을 동시에 맛보게 한다.”37)

외부환경의 모습을 시시각각 반영하는 특성상 작품의 시각적 효과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주변 환경의 모습들과도 상호장용하며 조화를 이룬다.

작품<Vertigo(현기증)Ⅴ&Ⅶ>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의 공존 혹은 수

렴을 반영하고 있다.마주보고 있는 작품을 볼 때 그들은 단단한 물질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의 표면에 비친 다른 것들의

반영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비움에 대한 불교개념과 연결시켜 물질의 안과 밖,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

는 것의 경계를 연결시켰다.결과적으로 “주관적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대상은 주체의 내적 상태와 역동성에 의해 인식되고 많은 이미지들은 어

떤 특정 인물에 대한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무의식

적인 환상들에 근거하거나 원형의 활동으로부터 파생된 것을 의미한다.”38)

스페인 작가 하우메 플렌사(JaumePlensa)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각국의 글자모

양으로 컷팅하여 속이 들여다보이는 구조로,시시각각 변하는 주변 환경과 작품

과의 동화는 그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예술이다.

37)최소미(2012),“아니쉬카푸어의‘건축적 조각’에 나타난 매체 특성에 관한연구”,홍익대석사학위논문,p.65참조.

38)최소미(2012),“앞의 글”,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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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8>하우메 플렌사,Noma

de,800×550×530cm.

<도판 19>하우메 플렌사,Won

derland,높이 12m.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보다 사유가 더 깊어진다는 작품의 주요 포즈는 양팔로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있는 모습의 형태이다.작품과 상호작용하며 인간의 정신적

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는 관람자 스스로 찾아 떠나는 탐험과 같은 경험

을 원한다.(도판 18).

플랜사의 또 다른 작품 <Wonderland>는 스테인리스 스텐으로 구성된 거대한

젊은 여성머리의 이미지를 묘사한 것으로 작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만난

젊은 중국 여자 ‘쇼’의 초상화이다.여자의 얼굴 곡선은 인간 형태의 입체 표현의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친밀감이 느껴지며 방문자가 내부로 걸어 갈 수 있도록

참여형식으로 만들어 관람자와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했다.

애니쉬 카푸어가 금속의 육중한 무게감을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의 반사 효과를

통해 시선을 내·외부로 확장시킨 것에 반해 하우메 플렌사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

료를 사용하면서도 레이저 컷팅 조각을 이용하여 안을 비우고 철망과 같은 효과

를 낸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작업한 두 작품 모두 물질성이 강한 재료를 통해 거대한 스

케일의 작품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표면처리 및 변형을 통해 중력감을 분산시켜

환경 또는 관람자와의 자연스러운 연출을 자아낸다.(도판 16,도판 18).



- 32 -

<도판 20>브루노카탈라노,

VanGoghauchev

alet,72×85×200cm..

4)브론즈

흙 작업을 기본으로 하는 프랑스 조각가 브루노 카탈라노(BrunoCatalano,1958

～)는 브론즈라는 무거운 재료로 떠내는 전통 조각방식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나

오는 결과물들은 기존의 관습을 탈피하고 고정관념을 깨는 작품들로 탄생된다.

언뜻 보면 착시현상으로 시각적인 장난을 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완

성된 조각이다.그의 인물 조각에서 공통점은 몸통의 중간이 비어있고 인물이 무

언가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마치 지우개로 지워버린 듯한 느낌의 빈 공간은 반투

명 인간 같은 착각을 들게 하고 반대로 서서히 생겨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교묘하게 작품을 연결시켜주는 손에 든 물건은 그의

조각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매개체이다.대표적

으로 ‘가방’이 많이 등장하는데 주로 가방을 들고 어

딘가로 떠나는 여행자의 형상을 많이 다루고 작품에

비어 있는 공간을 관람자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재구성하여 채워지길 원한다.

작품의 중간부분을 과감히 비어내어 만들어진 <Va

nGoghauchevalet>은 가방을 들고 있는 반 고흐가

프로방스 마을을 향해있다.바닷가에 놓여진 동상은

몸체 부분에 단순한 수평선이 연결되어 보이면서 공

간의 투명함을 더 돋보여 주고 있으며 다리와 상체를

연결해주는 부분인 가방으로 독특한 상상력을 발휘하

고 있다.

5.거울

 거울은 스테인리스 스틸과 마찬가지로 흡수 및 반사 효과로서 그 재료적 특성

을 갖는다.재료 자체에서 느껴지는 현재성과 투명성을 지닌 거울은 단순함에서

오는 그 표현력과 전달성 등에서 많은 것을 제시한다.모든 공간을 포용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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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1>엘리슨 쇼츠,MirrorFence,91.4

cm×39.6m×12.7cm.

울은 대중에게 익숙하지만 이를 작품화함으로써 새로운 소재로 등장하게 되고

움직임이라는 요소가 부여되어 관람자의 능동적인 접근을 유도한다.

거울은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습을 비추는 도구로,표면이 편평한 유

리판 뒷면에 수은(水銀,Hg)을 바르고,그 위에 습기를 막기 위하여 연단(鉛丹)

을 칠하여 제작된다.과거에는 수은을 사용하여 거울을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수

은이 환경이나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수은 대신 알루미늄과

같은 다른 금속을 판위에 얇게 코팅시켜 반사면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투명과 반사소재로 주 작업을 하는 엘리슨 쇼츠(Alysonshotz)는 폐쇄적이고

거대하며 무게감 있던 전통적인 조각의 개념에 도전적이다.그녀의 초창기 작업

인 <반사하는 의태(Reflectivemimicry)>는 온 몸에 거울을 부착하여 숲속을 걷

는 퍼포먼스 형식의 비디오 작업으로,거울이라는 반사물로 자연과 사물의 경계

가 허물어지는 지점을 시각화 하였고 9년 뒤 조각품을 이용해 자연의 일부로 융

화되어 간다는 컨셉으로 <MirrorFence(거울펜스)>에 다시 적용되었다.

<MirrorFence>는 변화하는 주변 환경을 포용하고 있다.비록 빛을 반사하는

울타리이긴 하지만 직선으로 연장

되어 있는 작품은 아무것도 둘러싸

지 않는 듯 보인다.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객체에

대한 관심을 거울이라는 재료의 반

사적 특성을 활용하여 투명성의 효

과를 나타낸 그녀는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 밖에도 토마스 사라세노(TomasSaraceno)는 익숙한 거울을 이용하여 초현실

적인 상상의 세계를 실현하고 애니쉬 카푸어(AnishKappor)는 거울의 반사 및

왜곡효과를 극적으로 표현하여 무의식적인 환상으로 무한상의 깨달음을 나타내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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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2>쿠사마 야요이,InfinityMirrored

Room-FilledwiththeBrilliance

oflife,가변설치. 

쿠사마 야요이(KusamaYayoi,1929～)39)의 설치 작품에서 “거울은 다른 세계를

향하기 위해 모두 즉 나 자신과 타인을 포함하는 모두를 삭제하는 도구”40)로서

없음을 창조하는 장치이다.

그녀의 작업에서 빛,색,거울은 현실과 환영의 경계라는 특수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대형 거울들을 통해 방들이 무한대로 번식하는 것 같은

<스타(Stars)>,거울의 방 안에 색색의 전구들이 환상적인 광경을 만들어 내는

<InfinityMirroredRoom>등은 반복,확산,일체감 등을 통하여 실제 공간의 한

계를 잊어버리고 쿠사마가 제안하는 환영과 무한 또는 무의식의 세계로 발을 내

딛으며 작품에 스며들게 된다.(도판 22).

결과적으로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

는 자신이 ‘소멸’됨으로 무한의 영

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소멸’이란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

로 죽음을 연상하게 되지만 긍정적

인 의미로는 세상만물의 조화를 나

타낸다.즉,‘자기소멸’은 자연,더

나아가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긍정적 의미의 죽음 뒤에 오는 평

온한 안식을 의미한다.

6.투명 플라스틱 재질

투명한 소재하면 기본적으로 유리를 떠올리게 된다.하지만 유리는 잘 깨지고

무거우며 다루기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다.이에 대한 보안으로 투명하지만 가볍

39)광적인 신경증적 환상을 예술 작품으로 객관화시키는 능력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자신의 광기를 창조적으

로 승화시켰으며 일관된 예술적 목표를 갖고 세상과 소통한 작가이다.

40)인터넷,갤러리 ‘아트링크’,‘쿠사마 야요이’정리 자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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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하며 오래가는 플라스틱이 출현하게 되었고 현대성을 상징하는 재료가 되

었다.최근에는 유리처럼 투명하면서 스크래치에 강하며 습도와 고온 등에 강한

투명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plastics)은 합성수지(合成樹脂)와 같은 것으로 칭한다.수

지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을 일컫는데 20세기 중반부터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제

조한 수지가 나오면서 합성수지(=플라스틱)가 쓰여 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는 열을 가했을 때 발생되

는 유동(流動)에 따라 열가소성(熱可塑性)플라스틱41)과 열경화성(熱硬化性)42)플

라스틱으로 구분된다.

전자로는 비닐수지,폴리스티렌 수지,아크릴 수지,폴리아미드 수지,폴리에틸

렌 수지 등이 있으며 흔히 이들 합성수지를 가열용융(加熱溶融)해 섬유상으로 성

형시킨 것이다.

후자로는 페놀 수지,요소 수지,멜라민 수지,알키드 수지,규소 수지,에폭시

수지 등이 있어 각종 플라스틱을 만든다.합성수지는 그 외에 접착제,풀 등에도

이용된다.

플라스틱은 고무,돌,금속,광물 등의 천연물질과 달리 본질적인 파악이 어렵

다.무엇으로든 원하는 대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다재다능하다.프랑스 철학

자 롤랑 바르트는 1975년에 펴낸 플라스틱에 대한 단상에서 “빠르게 변할 수 있

는 플라스틱의 기교는 절대적이다.플라스틱은 양동이가 될 수도 있고 보석이 될

수도 있다.”43)고 말했듯이 그만큼 변화무쌍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다.

현대성을 상징하는 플라스틱 중에서 합성수지가 조각재료로 가장 널리 쓰이며

일반적으로 원형 점토 작업을 한 후,틀을 제작하고 그 후에 합성수지를 부어 완

성이 된다.

이밖에도 투명 아크릴의 중첩을 이용하거나 투명 비닐 혹은 일회용품,기성품

등을 활용하여 작업하기도 한다.

41)열을 가하면 부드럽게 되고 모양을 누르면 그 모양대로 찍힌다.열을 식히면 찍힌 모양대로 굳어지는데,

다시 열을 가하면 부드럽게 되어 마음대로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이다.

42)열을 가하면 부드럽게 되고 모양에 따라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는 점은 열가소성과 같지만 한 번 냉각하

고 나면 열을 가해도 부드럽게 되지 않는다.따라서 또다시 다른 모양으로 변형할 수 없는 성질이다.

43)수전 프라인켈(2012),『플라스틱 사회』,김승진(역)(을유문화사),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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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3>유진영,어서오세요:위장가족,

혼합재료,가변설치.

<도판 24>유진영,어서오세요:

위장가족(부분).

1)PVC(폴리염화비닐)-열가소성 수지

“PVC는 다른 화학물질과 섞기 쉬워서 다양하게 가공할 수 있다.단단하게도,

유연하게도,부드럽게도,가죽 질감이 나게도 만들 수 있다.”44)

일반 생활용품에는 많이 사용되었지만,예술품으로서 PVC가 활용된 것은 최근

경향이라 볼 수 있다.보존을 중요시 하거나 관람만을 했던 과거와 달리 퍼포먼

스적 성향을 갖고 있는 참여적 설치작품이나 PVC기성품을 예술로 승화시켜 만

든 작품 등이 늘고 있다.

작가 유진영(1977～)은 숨 가쁜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의도와는 상

관없이 과장된 몸짓과 경직된 무표정을 만들어야하는 상황,타인으로부터 인정받

기 위해 위장하며 사는 가식적인 삶 등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충

동에서 작품이 시작된다.

‘유진영 조각전:어서오세요(어서가세요)-위장가족’45)에서 PVC 비닐로 제작한

바디는 그녀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얇은 비닐을 몇 백 장씩 겹쳐 ‘울먹이는 투

명한 인간’을 만들어 낸다.형태는 단순화되었지만 조각 하나하나에 담긴 표정이

나 몸짓은 아주 섬세하며 무언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44)수전 프라인켈(2012),앞의 글,p.340.

45)유진영전,‘어서오세요-위장가족’,키미 아트 갤러리,2007.11.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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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5>토마스 사라세노,Onspacetime

foam,지상 24m.

작가는 작품에 표현하려고 했던 고립,쓸쓸함,외로움 등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해 투명한 소재를 찾았고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의 왜곡

된 투명성이 아닌 완전한 투명성을 보여주고 싶었다.이러한 완벽한 투명성을 보

여주기 위해 그녀는 현대 사람들을 대표할 투명한 무언가가 필요했고,그러던 중

보호용 필름과 카드에서 PVC를 발견하였다.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다.일단,점토로 형태를 만들고 석고 틀을 제작한다.다음

석고 틀 형태에 맞게 PVC시트를 오려낸다.마지막으로 석고 틀에 PVC가 완전

히 부합할 때까지 열과 함께 PVC를 석고 틀에 압력을 가한다.이는 반복적으로

여려 겹을 겹쳐야 하는 작업으로 엄청난 양과 시간이 소요된다.

유진영은 가장 익숙한 가족단위에서 일어나는 소재를 가지고 작품화하였으며

진정한 소통을 위해 자신의 숙성과정의 혼란스러움을 투명성이라는 소재를 가지

고 관객과 소통하였다.

아르헨티나 작가 토마스 사라세노(TomasSaraceno)는 ‘Onspacetimeform전’

에서 반투명 PVC막을 지상 위에 걸쳐 놓은 프로젝트 형식의 작품을 만들었다.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자급자족 공중구조를 작

품으로 형상화 한 것으로,설치물 위로 직접 참여하거나 외관상으로 공중에 떠있

는 듯한 사람들을 아래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부풀어 오르는 막은 각각 다른 대기 기후 시스템이 여러 개로 나눠져 구성되고,

기어 다니는 방문객의 한걸음 한걸음을 확보하기 위해 그때 그때 반응을 보이는

독특한 방법으로 공기가 주입된다.

체험자와 작품 구조 사이 혹은 체

험자와 체험자의 공생관계를 나타

낸 그의 작품은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어떤 관계의 방식을 말하

고자 한다.즉,그는 작품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른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인식하기 위한 대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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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6>야스히로 스즈키,Pleasewatch

yourstep,가변설치.

<도판 27>야스히로 스즈키,hum

an,space,sensibil.

를 확장하고자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개체들 간의 상호의존,자연 현상 그리고

생물 체계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상호의존성을 일깨우는 것을 예술실

천의 목표로 한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 설치된 야스히로 스즈키(YasuhiroSuzuki,1979～)의 <Please

watchyourstep>작품은 제목이 내포하는 대로 밟고 지나갈지 모를 만큼 투명한

비닐 인간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설치되어 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간인 공항에서 비닐 풍선 소재를 이용하여 우

연히 지나치다 발견하게 되는 신선함과 재미를 주고 있다.공항이라는 특수성에

맞게 공중에 떠있는 작품을 전시하고 인간의 감정이 없는 방대한 크기로서의 장

소가 공중에 떠있는 그의 작품으로 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요소를 제공한다.

또 다른 작품 <human,space,sensibil>은 공중에 감도는 사람 모양의 풍선을

전시장 내에 설치한 히터로 공기를 따뜻하게 하면 상승하고 온도가 실내 온도보

다 내려가면 하강한다.투명인간 모양의 헬륨 채워진 PVC풍선은 일반적으로 눈

에 보이지 않는 이동하는 공기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표시하고,자신의 협정 공간

안에서 떠돌고 있다.그의 작품은 PVC비닐의 투명하고 가벼운 성질을 이용하여

온도라는 비물직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적극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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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8>노미리,관계에 대한 진실,

가변설치.

노미리(1979～)의 ‘관계에 대한 진실’46)전시는 투명 PVC비닐 박스들을 벽돌 삼

아 구조물을 설치하고 관람자들이 그 안으로 걸어 다니며 감상하도록 유도한다.

반사되고,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하는 투명한 비닐 벽들은 사이에 공간을 두고서

여러 겹으로 중첩된다.가까이에서 보면 직육면체의 벽돌들을 확인 할 수 있지만

멀리서보면 그 깊이와 공간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녀의 작업과정은 PVC비닐을 입체벽

돌로 접고 그 벽돌들을 쌓아 올려 벽을

만든다.PVC투명비닐은 빛이 투과되면

더욱 더 투명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효과 또한 높아진다.비닐에 반사되는

모습과 비닐 뒤의 풍경 혹은 두 가지

모두가 중첩된 상황 등은 보이면서 보

이지 않는 것 같은 투명 벽에 대한 존

재를 의문시하게 된다.

투명성이 가지는 상반되는 개념들을 통해 관계와 소통,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

하고 답을 찾는 작업을 하는 그녀는 투명한 재료의 물리적인 특성이 가지는 중

의적이고 상반되는 개념들에 집중하여 인간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2)아크릴-열가소성수지

아크릴은 무색 투명성이 높고 색조의 종류가 풍부하며 가볍고 강인하다.성형성

과 가공성 그리고 내후성이 좋으며 인체에 독성을 가지지 않아 여러 곳에서 많

이 사랑받고 있는 재료이다.

아크릴의 종류는 크게 캐스팅판,케미판,창호지판,P.C(폴리카보네이트 시트),

페트,특수판,조명용판,루바,원통,밀러판,아크릴 봉,반구 등으로 나눌 수 있

다.아크릴은 표면이 매끈하고 선명한 채색이 가능하다.또한 내부에 넣는 재료

에 따라 그 관계들이 달라지기도 한다.

아크릴은 딱딱한 성격으로 구조적 설치 공간을 만들 수 있고,투명한 성격으로

공간을 만드는 입체적인 면들과 내부의 공간이 서로 투과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

46)노미리전,‘관계에 대한 진실’,라이트박스 갤러리(LIGHTBOXGALLERY),2008.09.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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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9>안태현,이성적 진실

과 감성적 사실,235

×80×80cm.

<도판 30>안태현,RE(RelationshipEn

graving),80×80×80cm.

하게 변형시킬 수 있다.하지만 경질의 재료로서 잘 구부러지지 않고,연질소재

로써의 재현이 어려우며 두께에 따라 강도가 다르고 중첩된 형태에 따라 보여

지는 작품의 투명함과 투과율이 크게 차이난다.

안태현의 ‘빈방-두 개의 기둥전’47)에서 <이성적 진실과 감성적 사실>작품은 투

명 아크릴 위에 문자가 새겨진 투명 테이프를 붙인 박스가 여러 형태로 조합하

며 증식하는 느낌을 준다.그의 작품이 놓이거나 설치된 공간은 채워진 듯 하면

서도 비어 있는데 반투명 구조물들은 실재와 가상의 중간에 존재하는 듯하다.투

명한 재료들에 실린 텍스트들은 거꾸로 배열되거나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등 중

층적인 구조에 의해 의미가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상실된 공간에서 떠돈다.

<Relationshipengraving>은 아크릴 박스에 펜으로 드로잉하고 그것을 음각으

로 판 것으로,관객이 가까이 가면 센서로 조명이 비치면서 음각된 도면화가 드

러난다.텍스트로부터 출발한 복잡한 관계망은 인간과 인간,인간과 공간,인간과

사물 등의 관계로 확장되곤 한다.

벽이나 기둥처럼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작품과 구조 내부로 파고드는 작품들에

47)안태현전,‘빈방-두 개의 기둥’,갤러리 쿤스트라움,2009.03.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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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1>이재원,Moment,60×55×60×40cm.

서 아크릴이나 테이프 같은 투명한 재료들은 중층적 구조를 강조함과 동시에,복

잡한 의미의 그물망을 형성하는 좋은 재료이며 반투명 재료들은 기표와 경험 사

이에 존재하는 괴리와 틈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매체이다.

그것은 실증적이고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행위에 내포된 분열성을 드러내며 주

체에게 명확한 사물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언어의 투명성을 의문시한다.

이재원(1982～)이 ‘두터운 세계전’48)에서 보여준 작품들은 뚫린 공간 속에서 아

크릴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들의 난반사에 의해 단단한 물질이 아닌 모호한 인체

형상에 대한 일루젼만을 보여준다.이는 현대의 디지털적 가치체계 속에서 인식

되는 가상 현실적 공간 속의 인간의 모습을 시각화하여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의 작품은 디지털적 단위체를 연상케 하는 그리드 구조의 결합 방식이다.투

명 아크릴 판으로 겹쳐진 공간 속의 인간 형상은 텅 빈 실재 속에 부유하는 인

간의 기표49)적 한계처럼 기의50)에서 지속적으로 미끄러지고 부재화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도판 31).

일찍이 포이에르 바하가 “사물보다 형상을,원본보다 복제를,현실보다 표상을,본

질보다 가상을 선호하게 된다”면서 이미지 시대를 예고했던 것처럼 작가는 디지털

시대,이미지 복제 시대의 현대인

의 부재화 된 현재를 말하고자 하

는 것이다.결국 그는 가상적 공

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실

재공간과 가상공간 간극 속에서

현대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고민

하면서 인간의 본질적 의미와 좌

표에 대해 질문하고 그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한 것이다.

48)이재원전,‘두터운 세계’,사이아트 갤러리(CYARTGALLERY),2010.01.13～01.19.

49)기호의 지각 가능하고 전달 가능한 물질적 부분으로 소리,표기,표기의 집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50)그 주체나 청자의 내부에서 형성되는 기호의 개념적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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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투명 수지(폴리에스터 수지,폴리우레탄 수지,에폭시 수지)-열경화성 수지

열경화성 수지 중에서 조형적으로 쓰이는 재료로는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

에폭시 수지,폴리우레탄 수지,규소 수지 등이 있다.

외형 제작이 자유롭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 칼라를 넣어 투명,반투명,불투명

모두 표현할 수 있으며 작품의 투과성이 좋아 보는 각도마다 보여 지는 느낌의

변화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소재이다.또한 “투명한 합성수지 안의 사물은

부패 없이 보존 되어 작가가 의도한 대로 사실적인 내용물을 보는 사람에게 전

달한다.”5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강도를 위해 유리섬유(FiberGlass)를 혼합하여 만

들어낸 FRP(FiberReinforcedPlastic:섬유 강화 플라스틱)를 많이 사용한다.

에폭시 수지나 우레탄 수지에 비해 점도가 낮아 기포는 덜 생기지만 경화 중에

크랙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경화 후에도 황변이 오거나 끈적임이 남아 있다.또

한 수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여 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폴리우레탄 수지는 깨지는 일이 없고 황변이 없어 작업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

지만 가격이 비싸고 탈포기를 사용해야 완벽한 투명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과 환경적인 여건이 필요하다.몰드에 부어 통으로 뜰 경우에는 완

벽한 투명도를 얻을 수 있지만,붓 작업으로 뜰 경우에는 탈포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기포가 생겨 결과적으로 반투명한 효과의 작품이 나온다.

투명 에폭시 수지는 주로 접착제로 많이 쓰이지만 투명 캐스팅의 경우 우레탄

대용으로도 쓰인다.단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고 접착력이 매우 우수하며 수축률

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경화 후 누르스름하게 변색이 된다.

하우메 플랜사(JaumePlensa)작품의 특징은 반투명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캐스

팅하여 내부에 강한 조명을 넣고 빛이 방출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조각

의 표면은 단어들로 문신이 되어 있으며 이 텍스트들은 노래나 사랑의 시 또는

우화 등 관람자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외부세계로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

<ConversationaNice>에서 각각의 조각상은 7대륙을 상징하며 시간에 따라

51)신정혜(2006),“합성수지를 이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와 에폭시 수지를 중심으

로”,한양대석사학위논문,p.18.



- 43 -

<도판 32>하우메 플랜사,Conversation

aNice(Day),높이 12m.

 <도판 33>하우메 플랜사,Conversation

aNice(Night),높이 12m.

또는 감상하는 각도에 따라 조명의 색상이 자연스럽게 변화하여 조각상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주변과 융화하며 다채롭게 변화하는 빛을

통해 서사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이 작품은 시각적으로도 광장의 자유로운 공

간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관람자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며 밤에는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며 공간을 돋보이게 한다.(도판 32,도판 33).

사르트르52)에 따르면 인간은 나무,흙,돌처럼 그 자체로 존재하는 대상은 즉자

인 반면,인간처럼 자신과 자신의 의식을 분리하여 스스로 관찰하는 존재를 대자

(즉,자신을 상대화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식)라고 하였다.

플랜사의 작품은 언뜻 보면 즉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주변과 소통하고 내면의 빛을 발산함으로써 대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

다.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때 생각과 마음이 깊어지고 자신을 뒤돌아보

게 된다고 한다.작가는 관람자가 작품과 동일시함으로써 대자로서의 본질을 회

복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리쳐드 듀퐁(RichardDupont)의 <Head>시리즈는 자신의 두상을 확대한 형태로

그 안에 다양한 물건들을 담는 작업이다.‘기억의 저장소’혹은 ‘추억의 컨테이너’

52)장 폴 사르트르(JeanPaulSartre),프랑스의 현대 철학자이자 작가인 그는 실존주의 사상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다.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창조해야 하며 그것은 자신을 세계에 던지고 그 속에서 시달

리며 몸부림치며 자신을 정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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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4>리쳐드 듀퐁,Tra

nsformationHead,

66×50×53cm.

<도판 35>마샤 펠스,Tofly,Todrive,

가변설치.

정도로 부를 수 있는 작품엔 개인의 역사는 물론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그들의 스토리가 담겨 있다.

그의 작품 <TransformationHead>는 마치 생물

이나 식물이 갇혀있는 화석처럼 생성되고 있다.다

양한 오브제를 넣은 두상은 인간 영혼의 선악 개념

도 내재한다.마치 자본주의 사회의 폐품화 된 파편

같은 조각은 물질에 대한 직설이자 동시에 비유로

써,보는 이로 하여금 예리한 주의력을 요구한다.

이는 두상 작업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본래형상이

단순한 물체의 덩어리거나 치밀하지 않게 섞여있는

폐품들의 집합이라는 인식을 시켜준다.

투명한 표피는 정신으로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물질문명의 돌파구가 오

로지 정신문명으로의 회기에 의한 것임을 지각하게 만들고 사유하는 조각을 통

하여 현대인이 직면한 당면과제를 직시하게 해준다.

이 외에도 투명 에폭시를 활용한 작품으로 마샤 펠스(MarshaPels)의 ‘DetroitR

edux전’에서 전시한 <Tofly,Todrive>를 들 수 있는데,미국도시의 몰락과 관

련해서 부패,나약함,재활과 관련된 5개의 조각으로 개인적인 은유적 풍경을 만

들어냈다.

전시의 분위기는 기분을 좋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협적이다.그러나 공중에 쌍

을 이루는 시야,실제보다 과장된 날

개 달린 개,캐스팅한 반투명한 수지

안에 들어있는 불빛들에 의해 작품은

낙관적으로 들린다.

작품은 안에 유리섬유를 더해 강도

를 높이면서 반투명 효과를 낸 것으

로 펠스는 가볍고 다루기 쉬운 에폭

시 수지를 발견함으로써 수지 캐스팅

이라는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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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6>앨리슨 쇼츠,TheShapeof

Space,444.5×1158.2cm. 

<도판 37>앨리슨 쇼츠,TheShapeofS

pace(detail),444.5×1158.2cm.

4)기성 플라스틱 재료

(1)컷팅 플라스틱(프레넬 렌즈)

앨리슨 쇼츠(Alysonshotz)는 빛의 파동과 입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연출하여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과학적 현상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재현해낸다.반

사·반영은 그녀의 작품에서 계속 진행되는 주제이다.

<TheShapeofSpace>는 타원형 프레넬(fresnel)53)렌즈로 절단된 플라스틱을

수작업으로 조합한 것으로 천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커튼 형식의 작품이다.

그녀의 작품에서 프레넬 렌즈는 구부려서 프리즘의 동심원을 더 각인시키고 빛

을 굴절 및 포착하며 그 주변을 확대하여 렌즈의 반사 특성을 구축 한다.

넓이 1158cm와 높이 444cm에 맞춰 18000개의 플라스틱 렌즈로 구성된 벽은 빛

의 반사․반영에 의해 주변 환경을 담아내면서 반짝이는 효과를 주고 거대한 벽

의 중압감으로부터 이완시켜주며 공간적으로 모호한 투명적 효과를 낸다.

(2)투명 테이프

마크 젠킨스(MarkJenkins,1970～)는 주로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가벼운 투명

테이프로 몸이나 오브제(인형,물건 등)를 캐스팅하여 길거리에 새로운 형상을

설치한다.주로 가로등이나 쓰레기통,벽과 같이 생명체가 없는 공공장소에 설치

하여 뜻하지 않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평범한 거리에 이야기와 생명력을 불어

53)우묵하게 경사진 동심원을 연속적으로 등고선 모양으로 배열하여 광선을 평행 광선으로 모아 직접 방출

하도록 만들어진 돋보기 렌즈.렌즈와 전구가 근접할수록 빛이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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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8>마크 젠킨스,To

kyo.

<도판 39>마크 젠킨스,Was

hingtonDC.

넣는 작업을 한다.

아기인형을 테이프 캐스트 한 <StokerProject>는 조각공원의 청동상이나 빌딩

앞의 조형물에 유머러스하게 매달아 설치하는 작업방식이다.아기들이 우주에서

떨어져,자신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이 작업은 도시민을 소비자로서만

대하는 거리의 게시판,지하철,등의 광고 공간과 우리를 통제하려는 표지판들을

점거하기도 했다.(도판 38).

이후 그는 동물들로 관심을 옮겨 어둡고 지저분한,우울한 공간에 강아지와 비

둘기,쥐 형태의 투명한 테이프 주형을 배치해 그러한 곳도 미적인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작가는 일상 속에서 현실과 허구를 혼합시키며 사람들에게

도시에 대한 비평적 사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도판 39).

그의 작업에 있어 투명 테이프 재료의 선택은 스트리트 아트에 꽤 적합하다.저

렴한 투명 테이프를 이용하여 캐스트한 작업방식은 해프닝의 효과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즉흥적인 퍼포먼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에게 친숙한 투명 테이프가 갖는 애매모호함의 성질을 뜻밖의 위장

형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관람객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에 비판적인

시선으로 주변 공간에 영향을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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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0>고명근,StoneBody

36,172×85×61cm.

(3)OHP필름

사진과 조각을 전공한 고명근(1964～)이 작업의 주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필름

은 빛을 통과시키고 내부를 투영하는 성질이 있어 서로 겹쳐지며 새로운 환영을

만들어내는데,투명한 매개체를 통해 만나는 이미지는 보는 각도에 따라 투과되

는 이미지가 다양하게 중첩되어 같은 이미지를 보고 있어도 다르게 보여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이것은 관람자로 하여금 시선을 끌어들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는 투명성 소재가 갖는 매력 중 하나이다.

작품의 제작 과정은 사진을 찍어 투명한 OHP필

름에 잉크 분사방식으로 출력하고 양면에 플렉시 글

라스(투명 아크릴 유리,Plexglass)를 두 번씩 압축

시켜 단단한 판을 만든 후 그것을 250도에서 인두로

용접해 투명한 입체를 만드는 것이다.재료는 현대

적이지만 다루는 방식은 아주 섬세하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로지 이미지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는 단순한 이미지의 빈 공간이 아닌 내

용적인 측면에서도 비어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즉,

예술가란 작품을 제작하고 보는 이들이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도판 40).

7.물

아르헨티나 작가 레안드로 에를리히(ReandroErlich,1973～)의 <Swimmingpo

ol>은 수영장의 물을 경계로 지상의 사람과 지하(수영장 내부)의 사람과의 소통

의 계기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세뇌된 고정관념 속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여 낮선

경험을 통한 즐거움을 주고 있다.(도판 41).

아크릴로 공간 위를 덮고 그 위를 물로 채운 이 작품은 수영장 내부의 문을 통

해 물 아래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안에서 본 관람객은 마치 물속에 있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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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1>레안드로 에를리히,

Swimmingpool,6

00×280×300cm.

느낌을 받고 지상에서 바라본 관람객은 마치 물이 가득 차 있는 수영장 안에 사

람들이 있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이는 푸코의 말처럼 진실과 절대적 허위가 동

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는 듯하다.비현실적이고

발상의 전환을 한 그는 ‘인생은 결국 우리가 모

두 그렇게 살아가기로 동의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배경철학을 가지고 작업한다.

결국 그의 작품은 물이 가득 찬 수영장으로

보이지만 수영장이 아닌 것이 된다.그는 평범

한 풀장을 그만의 독특하고도 환상적인 공간으

로 창조해 낸 것이다.‘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가 아니다.내가 예전에 믿었던 것이 영원히 진

실일 수는 없는 법’이것이 바로 그의 작품 전

반에 나타나는 특징이며 차별성이다.

8.디지털 미디어(DigitalMedia)

“현대의 첨단 기술과 정보 산업은 공간 인식 개념의 변화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공간 디자인의 새로운 경향을 초래하였다.디지털과 미디어의 발달

은 공간의 균질화 및 가상공간 개념을 탄생시켰으며 실재성과 가상성의 상호작

용을 이용한 공간 개념을 탄생시켰다.

현대미술의 공간은 더 이상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지 않으며 인간,공간,정보,

시간을 중심으로 각 요소들의 상호 작용에 의한 상대적 의미와 체험을 통한 관

계 지향적이며 탈 형식적 경향을 보인다.이는 작품 감상자가 능동적이며 개별

선택적인 상황과 의미를 공간에 부여하는 감상적 공간 구조를 낳게 됨을 의미한

다.이러한 개념은 현대 공간 표현방법에 있어 관념적 특성을 벗어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투명성이 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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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미술의 내·외부에서 겉을 이루는 층의 성질 또는 여러 층으로 된 것

의 성질을 띄고 실험되는 투명성이란,구조에서 탈피하여 ‘넘어 보임’의 개념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미지가 투사되고 중첩되는 스크린이자 동시에 주변

환경에 대한 감응체이며 감상의 소통체계가 되는 것이다.”54)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 김형철(1984～)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프로젝션 맵

핑’55)(ProjectionMapping)기술을 이용하는 작가이다.그는 이미지와 전자음악을

통합시켜 소리와 이미지를 아우르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한다.

이미지와 음악의 결합은 18세기 루이 베르트랑 카스텔(LouisBertrandCastel)

로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초반 피아노를 연주할 때마다 조명이 켜지는 장치를 만

든 라즐로 모홀리 나기(LaszloMoholyNagy),음악적 영감이 가미된 역동적인

화면을 그려낸 루이지 루솔로(LuigiRussolo)등이 있다.이후 최첨단의 과학 기

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미디어 아트(mediaart)의 시대가 도래

했고,시각과 청각의 결합은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었다.

김형철의 ‘MidiaHolic전’56)에서 <brainteaserexpand=“Expand”>시리즈는 프로

젝션 맵핑된 작품으로,구조물은 본래 속성을 변화시키고 환상적인 착시 효과를

이끌어낸다.투영되는 영상의 내용은 추상적인 색 면과 선,자연 풍경,도시 야경

등 다양하다.(도판 42,도판 43).

착시의 세계를 더욱 강조하는 것은 작가가 만들어내는 음악이다.시각 이미지와

청각 이미지가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hybrid)를 창조하는 것으로,그

것을 접하는 우리의 감각 경험은 확장된다.각각의 장르를 분류하고 고립시켰던

모더니즘에서 해방되어 작품이 놓이는 공간은 시각적 경험만 존재하는 화이트

큐브(whitecube)가 아니라 오감을 자극하는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된다.

김형철은 일상과 예술의 효과적인 결합을 위해 무의미한 폐기물인 스티로폼으

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선택했다.비트(beat)가 강조된 음악과 영상이 덧씌워지면

54)정미란(2011),“현대미술에 나타난 시지각적 투명성에 관한 표현 방법론 연구.고려대 석사학위논문”,p.56.

55)투영 가능한 재질의 어떤 곳(반사,흡수하는 곳 제외)에든 생동감 있는 영상을 비추어 평범한 개체 위에

나타나는 왜곡,착시되는 현상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디지털 아트이다.

56)김형철전,‘MidiaHolic’,2011.12.20～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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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2>김형철,Brainteaser-expand,

가변설치Ⅰ.

<도판 43>김형철,Brainteaser-expand,

가변설치Ⅱ.

서 스티로폼 구조물은 조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는다.투영되는 영상(비물질)

에 따라 매 순간 바뀌는 스티로폼 조각(물질)과의 조합은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강한 아우라(aura)를 발산한다.

그는 작품의 구조물을 용해하여 외피로 구축함으로써 스티로폼과 빛을 통한 이

미지가 서로 융합되어지는 형상을 만들어내었다.즉,그 실체의 물성이 희석되거

나 투명한 빛의 공극을 통해 투과되면서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효과로 인해 물성

이 사라지는 구축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9.채색 물질

채색 물질에 의한 투명성 표현은 표면색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주변 환경과

유사한 표피의 채색으로 착오적 착시효과를 얻을 수 있다.이는 물리적으로 투명

하지는 않지만 표면 처리의 변형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착시 효과를 보인다.

대표적 유형으로 ‘위장술 아트(CamouflageArt:카무플라주 아트)’를 들 수 있

다.이는 주위 환경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그곳이 건널목이건 계단이건 상관없

이 주변의 무늬와 색상을 옷과 몸에 칠한 뒤 그 앞에 서서 사진을 찍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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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4>데지레 팔먼,Police

cameraMoslemQu

arter(무슬림구역),1

30×105cm.

<도판 45>리우 볼린,Teatroallascala

(라스칼라극장),95×120cm.

네덜란드 아티스트 데지레 팔먼(DesireePalmen,1983～88)은 환경을 고민하는

환경 예술가로 자연스럽게 지구와 어우러지는 다른 생명체에 비해 자연과 공존

하지만 대립하기도 하는 부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해체하고 싶어 했다.

도시환경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

는,다시 말해 인간도 동물들처럼 녹아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던 그는 투명성 표현

을 통한 착시효과를 통해 주위환경과 일체가 되

는 방법을 연구해왔다.가령 의자와 횡단보도,계

단 등의 무늬 및 색상을 빼닮은 의상을 입고 그

앞에 서서 사진을 촬영하는 식이다.(도판 44).

노자 철학의 핵심개념인 무위는 만물의 자연성

을 유지하고 천지만물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

로 그저 ‘내버려둠’,‘흘러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의 작품은 이런 무위와 비움과 같은 맥락에서

흘러간다.

리우 볼린(LiuBolin,1973～)은 배경에 흡수되어버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

도록 자신의 몸에 페인트칠을 한다.그는 그런 이미지를 달성하기 위해 사진기술

이나 화면조작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현장에 서있는 제 3의 인물을 통하여 자신

을 표현한다.(도판 45).

그의 지금 이런 작품은 중국 정부가

예술가를 박해하던 시기에 그가 작업

하던 작업실이 정부에 의해 강제 폐쇄

된 것에 대한 항의로 시작되었다.

그의 작업은 ‘개인의 사라짐’이라는 컨

셉으로 주목받기 시작한다.이후 개인

적인 것에서부터 중국 사회와 정치적

의미로까지 확장되어 중국 경제의 빠

른 성장에서 오는 부정적인 측면-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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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6>비봐 가로트라,NeoCam

ouflage,가변설치.

에 대한 존중 없이 발전만을 추구하는 사회-과 중국 공산주의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이 숨겨져 있다.

그의 작업은 조수와 함께 진행되는데 우선 선택된 장소에서 화면구도와 자신이

들어갈 위치를 정한 뒤,조수의 도움을 받아 적게는 3시간 많게는 10시간 넘게 페

인트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사진으로 남기는 작업을 한다.이런 투명한 효과를

내는 작업은 소외·은신·은폐 등의 부정적 의미로써 내포하며 표현되어지고 있다.

인도 작가 비봐 가로트라(VibhaGalhotra,1978～)의 작품 <NeoCamouflage>

은 넘치는 사람들과 개인공간을 방해하는 인공 환경으로 인해 통제할 수 없는

현상을 묘사하며 오늘날 너무나도 쉽게 자신들의 환경을 잃는 것에 안타까워하

는 마음을 작품을 통해 드러냈다.

작품 배경의 대형사진은 도시의 가장

높은 지점의 타워에서 본 파노라마 경치

로서,끝없는 건물의 확장,거리,감시의

기운들은 디지털 방식-포토샵 미러링57)

을 통한 조작-으로 확장된 시각을 제공

하며 규제되지 않은 자유로운 개발과 장

소의 압도적인 밀도를 묘사한다.감시하

는 듯한 마네킹 유니폼에는 같은 이미지

가 프린트되어 배경에 펼쳐진 도시와 중

첩 및 혼합할 수 있도록 위장 역할을 한다.

시각적 속임수인 위장은 그녀의 조각 프로젝트의 핵심이다.그녀는 콘크리트로

덮어진 환경 안에서의 전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위장 유니폼의

아이디어를 재발견하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숨겨진 권력의 담론을 심문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각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녀의 작품은 행위·위장예술은 아니지만 ‘위장’이라는 컨셉 아래 환경적 이슈와

주제들을 시각적인 속임수를 통해 혼란스러움을 보여주는 풍자적인 작품이다.

57)표시면 상의 하나의 직선을 축으로 하여 표시요소를 180도 회전시킨 것과 같이 사상(寫像)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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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빛

시각예술의 구성요소 중 중요한 요소인 빛은 조각에서 표면과 3차원 구조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전통조각에서의 빛은 직접적인 표현매체가 아니었다.

초기에는 색채를 통한 빛의 강조와 묘사를 했고 이후 판금,플렉시 글라스,유리,

알루미늄,거울 등의 굴절과 투영을 일으키는 반사 소재와 함께 빛을 활용했으며

‘라이트 아트’이후로 본격적으로 부수적인 보조수단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매체

로서 지휘를 갖게 되었다.

즉,색채와 빛 → 소재와 빛의 단계를 거친 후 순수 ‘빛’자체가 예술로서의 매체

가 된 것이다.질량이 없고 순수,투명,신비,고귀 등의 이미지를 갖는 빛은 물리

적인 차원을 넘어 형이상학적인 ‘정신세계’와 ‘영의 세계’로의 상징을 내포한다.

 

제임스 터렐(JamesTurrell,1943～)은 ‘빛’을 단지 사물을 조명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창조적인 매체로 사용한다.그는 빛을 물질적인 빛,

심리적인 빛,그리고 영적인 빛인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도 영

정인 빛을 강조하고 관람객들이 작품을 통해 ‘내면의 빛’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빛은 우리가 주된 관계를 맺고 있는 정열적인 물질이다.그리고 나는 조각가

가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으로 빛을 다룬다.’라고 언급한 그는 순수한 빛

자체를 근원적인 물체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즉,빛이 무엇을 밝혀

주느냐가 아니라,빛 자체의 정체,즉 빛의 투명성,불투명성,부피와 색 등을 생

각하며 시간에 따른 빛의 변화나 비어있는 공간의 빛을 표현 하였다.”58)

맨도타 호텔에서 전시한 <Gardwhite>는 공간을 수렴해서 빛을 물질화 시킨

작품으로 어두운 공간 모서리 부분에 외부 빛을 비추는 형식이다.작품은 빛 자

체적으로 갖고 있는 색조와 형태를 지니면서 투사라인을 원근법으로 처리하여

빛이 마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도판 47).

그의 대표작 <Rodencrater(로덴 분화구)>는 애리조나 사막에 있는 사화산에

여러 개의 터널을 파내는 작업방식으로 관람자가 빛을 마치 손으로 만질 수 있

58)김화람(2011),현대조각에 있어서 매체의 확장과 비물질성,홍익대박사학위논문,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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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8>제임스 터렐,Rodencrater.<도판 47>제임스 터렐,Gardwhite.

듯이 물질적 존재로서 경함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도판 48).

시각화된 정보를 적게 가질수록,즉 더 적은 양의 빛에 노출될수록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인식과 감정의 개체는 더 활발해져서 풍부하고 감성적이며 정신적인 공간

경험에 도달하게 된다.

“터렐은 ‘작품을 통해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에게 단지 빛이 있다는 걸

상기시킨다.사람들은 각자의 개성과 차이점을 통해 각각 다른 빛을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내 작품은 전적으로 관람객에게 의지한다.’고 밝혔다.또한 ‘우리가

속한 세계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잘 보는 것이다.’라

고 이야기하며”59)자신의 예술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빛은 그 자체의 물질적인 속성의 발현보다는 그것을 인지하는 관람자의

비물질적 정신적인 경험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59)인터넷,http://blog.naver.com/fancyfreak?Redirect=Log&logNo=70164202593,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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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투명성을 활용한 본인작품 연구

Ⅱ,Ⅲ장에서는 투명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대 입체 조형에 투명

성 소재를 활용한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았다.본 장에서는 투명성에 대한 이론

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2012년 ‘석사학위 청구전’60)일부 작품의 내용 및 기

법,표현특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본인이 추구하는 작업방식에 있어 비슷한 성향

의 작가의 작품들과 비교·분석 해보고자 한다.

1.투명성과 본인작품의 연관성

본인은 나 자신,내면세계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더 나아가 관계에 대한 관심

을 기울이고 나와 타자,인간 간의 관계,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사람들의 시각

차이 등에 주목했다.

이에 대상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품으며 작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한

개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성향들이 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

서 개개인마다 갖는 성향은 그들만의 고유성을 갖는다.한 대상의 삶에는 보다

세세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되어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대표적으로 자연

적,사회적 관계는 하나의 시·공간적 흐름 속에서 파생되는 관계의 방식들이다.

자연과 인간 등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 세계들 간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관계의

방식을 만들어 내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중의 정체성-내면의 다양성(다중:多

重),개별 존재로서의 다양성(다중:多衆)-은 다양한 가치기준에 대한 중요성과 내

면의 알아차림을 통한 자아 성찰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넘쳐나는 정보와 바쁘게 흘러가는 사회 속에서 차분히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

과 더불어 타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본인은 작품을 통해 대상

60)고윤정전,‘관계의 방식-다중의 정체성’,제주 문예회관,2012.02.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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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의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과 우리들로 하여금 사물과 대상,현상을 조금

다르게 보고 받아들이기,일반적인 지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기,보이는 것 너

머의 것을 발견하기,일반적인 답과는 다른 재해석을 유도하기를 원한다.단순히

작품을 바라보는 관조적인 태도를 넘어 작가가 건네는 소통의 언어에 귀 기울이

며 의문점을 함께 질문해보고 주체적으로 작가의 의도를 따라가 관람객들의 참

여와 생각이 어우러짐을 원한다.

투명성은 시·지각적인 투명성을 지칭하는 것으로,물체의 다중성을 암시하거나

이를 표현하는 형태,구조 및 공간의 성층작용으로서의 투명성을 의미한다.투명

성은 즉물적으로 투명한 것과는 구별되며 즉물적으로 투명하지 않더라도 공간적,

관념적으로 반드시 투명한 효과를 가져야 한다.

“모호함이라는 것은 대상 자체가 분별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거나 규정할 수

없는 현상,대상과 대상과의 섞임 관계에 의해 본래 대상의 의미가 다변적·다의

적 성격을 지니게 변환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러한 현상 속에 공간의

모호성은 불확정성,불연속,우연,다원론,임의성,변형,혼성 등의 다양한 개념

을 총괄하며 해체,분해,분산,차이,환원,탈신비화,아이러니 등의 증후들을 수

반한다.”61)

본인 작품의 주 재료는 불투명한 ‘종이’이지만 배경과 입체물 간의 같은 이미지

를 입혀 즉물적으로 투명하지 않더라도 공간적,관념적으로 투명한 효과를 얻게

된다.즉,주변 환경과 유사한 표피의 변형으로 판단 착오에 의한 착시적 효과를

보여준다.

마블링 및 디지털 이미지로 입힌 종이의 결합 및 콜라주 방식은 세세한 관계의

조각들로 해석될 수 있다.이러한 배경 이미지와 입체물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투

명한 효과는 서로 시각상의 파괴 없이 관계를 갖게 하고 공간은 서로 앞뒤로 움

직이며 보다 광범위한 공간적 질서를 갖게 한다.즉,보다 복잡한 관계의 상호작

용을 통해 다양한 표정과 의미의 풍부함을 촉진시키고 공간이 앞뒤로 격동하며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한다.더불어 시․지각의 모호성을 통해 혼란스러운 개인의

관념까지 표현된다.

61)정미란(2011),“현대미술에 나타난 시지각적 투명성에 관한 표현 방법론 연구”,고려대석사학위논문,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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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작품에서의 투명성 표현 분석

1)작품에 나타난 표피적 투명성 표현

공간 지각이 불가능한 불투명한 상태의 종이는 표면처리를 통한 착시적 투명성

을 나타내고 있다.이러한 표피는 단절을 통한 시각적 일체감의 효과를 준다.

종이는 재료 자체가 유연성이 있어 낱장으로서도 입체 조형 매체로서도 다양한

표현 기법과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현력이 풍부하다.또한 종이 조형은 아날

로그적인 방식으로,종이 자체의 재질감에서 느껴지는 감성적이고 내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

본인 작품에서 종이는 표피의 다양한 표면처리를 통해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공간 설치를 통해 투명성의 가능성을 배가시킨다.주요 표면 처리방식으로,마

블링 물감을 찍어내는 방식과,디지털 프린트 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전자는 우연적 효과를 내는 마블링 물감을 물에 풀어 종이에 찍어내고 이를 말려

조형물과 배경에 콜라주하는 방식이다.이는 조소에 회화적 기법을 가미한 것으로

“완성된 입체물에 ‘옷’을 입혀 조형물을 한 층 부드럽고 인간적으로 만들어 낸다.”62)

후자의 방식은 작가가 원하는 사진 이미지를 촬영하고 이를 디지털 프린트하여

입체물에 콜라주하는 방식으로 부조상의 입체물의 표면처리는 배경과의 착시적 투

명성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2)작품에 나타난 공간적 투명성 표현

투명성의 근본적 의미는 ‘넘어 보임’이다.서로 시각상의 파괴 없이 상호 관계하

도록 하는 것으로,단순한 특징 이상의 것보다 광범위한 공간적 질서를 내포하고

있다.또한 투명성은 공간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공간은 단순히 후퇴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앞뒤

로 격동한다는 것이다.

본인 작품에서는 배경과 입체물과의 공간적 설치,표면처리의 투명성이 극대화

되어 상호관입이 되고 있다.이들은 서로 결합하여 공간이 연속되게 만들거나 두

62)고영자(2012),고윤정전,‘관계의 방식-다중의 정체성’,제주 문예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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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9>고윤정,Sensation,453×78×206cm.

공간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등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주는 방법을 통해

투명성이 보여 진다.

3)작품에 나타난 관념적 투명성 표현

본인 작품에서 투명성이 주는 관념적 의미는 ‘상호관입’을 통한 모호성,의미의

풍부함,다양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다양한 대상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자연적·사회적 관계는 하나의 시·공간적 흐름 속에서 파생되

어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의 방식을 이룬다.

(1)Sensation

작품 제목 ‘Sensation’의 단어에는 감각,느낌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인간이 객

관 세계를 인지하는 것은 감각자극을 기초로 시작된다.이런 감각 자극을 기초로

주변 환경과 밀접한 영향을 받으며 자신만의 것을 형성해 간다.

관념적이고 우연적 효과를 내는 마블링 물감을 종이에 입히는 과정은 최소한의

작가의도와 우연적 효과의 결과물이다.마블링 종이의 결합 및 콜라주 방식은 세

세한 관계의 조각들로 해석될 수 있으며 배경과의 공간구현을 통해 상호작용을

한다.이는 다양한 대상세계와의 관계로 이루어진 결합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

다.즉,‘다른 경험’으로 형성된 ‘다른 가치관’들 중에서 보다 많은 주류를 형성하

고 있는 가치관들의 영향을 받고 하나의 대상으로서 임시적인 고유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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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0>고윤정,Youare...,492×179

×232cm.

<도판 51>고윤정,Youare...(detail),

492×179×232cm.

<도판 52>고윤정,Iam...,334×123×206cm.

  (2)Youare...

<Youare...>는 보다 구체적인 형상을 띄는 이미지를 종이에 디지털 프린트하

여 콜라주한 형식으로,여러 가지 요소가 조합되어 형성된 배경 이미지와 부조형

상의 인체 형상은 서로 영향을 받으며 나타난다.

이미지는 특정 제주바다의 이미지로 ‘제주’라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대상간의 섞임에 의한 경계의 모호함은 일방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대상에 대한

불확정성,변형,다양성 등 잠재적 변화를 내포한다.

(3)Iam...

<Iam...>은 각각의 객체가 서로 연결되어 가는 그물망 이미지의 마블링 종이

를 콜라주 한 것으로,입체물과 배경에 같은 이미지를 넣었다.

여러 대상들과의 상호관계를 함축

적으로 넣은 마블링 배경 이미지는

입체물과 서로 혼합 및 중첩되며

그 의미의 깊이를 확장시킨다.

입체물은 본인이 무의식중에 자주

하는 포즈형상으로 여러 대상들과

의 관계를 통해 영향을 받고 고유

대상으로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 60 -

<도판 53>고윤정,관계의 방식,25×25×6cm.

(4)관계의 방식

<관계의 방식>은 작품 <Youare...>와 비슷하게 종이에 디지털 프린트하여 콜

라주하는 방식으로,최종적으로 사진으로 남겨 그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만큼 공통된 인간이라는

범주 안에서 각기 다른 색깔은 낸다.태아자세의 변형인 인체포즈는 ‘태어남,존

재의 시작’을 의미하며 존재의 시작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자기만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며 끊임없는 상호관입을 하는 결과물로서 찰나의 형상을 보여준다.

3.‘́카무플라주’적 요소로서 기존작가의 작품과 본인작품 비교·분석

모든 생명체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의 보호색을 갖고 살아

간다.근본적으로 위장은 이런 생물들의 몸을 숨기는 본능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

다.일부 곤충은 주위 환경과 하나가 되는 피부색이나 표면을 갖고 있고 카멜레

온이나 문어는 주위 환경에 맞게 표피를 바꾸며 해삼은 환경에 맞춰 색 또는 몸

을 변형시킨다.생물들에게 있어 피부는 단순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닌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황에서 적응하기 위한 보호도구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체색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생물들은 보호색(protectingcoloration)으로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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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환경의 빛깔이나 무늬와 자신의 몸 색깔이나 무늬를 비슷하게 위장하여 포식

자의 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만 시각에 의존하지 않는 포식자

에 대해서는 거의 보호효과를 갖지 못한다.

카무플라주(=위장)는 전쟁 시 은폐와 시각을 속이는 기술 및 실행으로 사람,무

기,장비,시설 등의 구별이나 움직임을 상대방적으로부터 은폐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로 시작되었다.하지만 오늘날 카무플라주 현상은 현상적으로는 숨기려는 의

도를 갖고 있지만 진정한 속성은 다방면으로 잠재되어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예

술,사진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공간에서도 나타나며 보이는 부분을 통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어 내면의 잠재되어 있는 속성을 발현하고 있다.

군인은 적으로부터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위장을 하였지만 미술작품에서의 위

장은 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히 계획해야 하는 행동을 숨김으로서 매우 흥미롭다.

즉,숨기기 위해서 행해진 행동이 아닌 겉으로 보여 지지 않는 잠재된 속성을 역

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본인작품은 표현 효과적인 측면에서 주위환경과 하나가 되는 ‘카무플라주’적 요

소를 갖고 있다.본 단락에서는 Ⅲ장에서 조사한 ‘카무플라주’적 요소를 가진 작

가의 작품들과 본인작품과의 비교·분석을 해보고자 하며,데지레 팔먼의 <Police

cameraMoslem Quarter(무슬림구역)>,리우볼린의 <Teatroallascala(라스칼라

극장)>,비봐 가로트라의 <NeoCamouflage>,본인작품의 <youare...>를 가지

고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1)‘카무플라주’적 요소로서 기존작가의 작품과 본인작품의 공통점

기존작가의 작품과 본인작품은 표피적,공간적,관념적인 표현효과 측면에서 공

통점을 보였으며 그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피적 측면에서는 네 작품 모두 인체의 모습을 주변 환경과 이미지를 같게 하

여 서로 구별하기 어렵게 하였고 공간적 측면에서는 주변 환경과 하나가 되어

숨겨진 속성을 가진 함축적 공간을 표현하였으며 관념적 측면에서는 보이는 부

분을 통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냄으로써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속성을 역설

적으로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큰 맥락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세 가지는 복합되어 나타나며 표피의 변형으로 인한 이미지가 중첩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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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표피적

측면

․불투명한 재료의 사용

․인체의 모습을 주변 환경과 이미지를 같게 하여 서로 구별하기 어려움

(판단 착오에 의한 착시적 투명성의 의도적 표현)

공간적

측면

․전경과 후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간 표현

․주변 환경과 하나가 되어 숨겨진 속성을 가진 함축적 공간 표현

관념적

측면

․보이는 부분을 통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냄으로써 내면에 잠재된

공간을 역설적으로 표현

판단 착오에 의한 착시적인 투명성 효과를 보이고 그로 인해 형성되는 깊이감은

공간적 효과와 더불어 일체감 혹은 흥미감을 유발하였다.또한 두 공간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오는 공간의 확장감은 서로간의 연계를 통해 가변성

을 높이고 가상적 공간 개념을 형성하였다.이런 공간 경계의 모호성은 관념적

효과로 이어지며 표현의 의도적 모호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미의 명료함을 넘어

의미의 풍부함으로 확장시키고 시․지각의 모호성을 통해 혼란스러운 개인의 관

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 11>‘카무플라주’적 요소’로서 기존 작가의 작품과 본인 작품의 공통점

2)‘카무 플라주’적 요소로서 기존작가의 작품과 본인작품의 차이점

기존작가의 작품과 본인작품은 재료적 표현특성 측면과 내포된 의미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였으며 그 내용은 <표 12>와 같다.

재료적 표현특성 측면에서 데지레 팔먼,리우볼린,비봐 가로트라,본인 작품은

표피 변형에 의한 착시적 투명성 표현을 했다는 큰 맥락 안에서는 공통점이 있

었지만 세부적인 차이점을 보였다.

크게 데지레 팔먼과 리우볼린,비봐 가로트라,본인의 작품으로 나눠서 비교 해

볼 수 있다.데지레 팔먼과 리우 볼린의 작품은 실제 사람 위에 주변 환경과 비

슷하게 채색한 경우로 화면 조작이 아닌 실제 현장 작업을 필요로 한다.현장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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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이후 최종적으로는 사진으로만 남게 되는데,이는 한 시점에서 찍은 사진을

극대화하여 투명성 표현 효과를 볼 수 있다.

비봐 가로트라의 작품은 세워진 마네킹 위에 배경과 비슷한 이미지로 디지털

프린트된 유니폼을 입혀 배경과 마네킹 간의 시각적 혼란을 주는 것으로,포토샵

으로 조작된 반복된 이미지는 마네킹의 표피 이미지와 중첩 및 혼합되어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본인작품은 합성수지로 만든 인체 형상에 배경과 비슷한 이미지를 종이에 입혀

꼴라주한 표면 처리방식으로 아날로그적이고 수작업을 요구한다.또한 부조 형식

의 입체물이 바다 배경의 수평적 이미지와 연결되어 보이면서 물리적 표피에 공

간적 깊이감을 보여 준다.부조 인체는 배경과 일부가 되어가는 양상으로 앞부분

이 생략된 형태로 설치되어 투명적 효과를 극대화 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

한 변화와 느낌을 주어 시각적 흥미를 부여하고 있다.

내포된 의미 측면에서,데지레 팔먼은 동물들처럼 환경과 일체가 되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작품을 통해 도시환경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하였다.이는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화로서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리우 볼린은 작품을 통해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오는 부정적 측면들-

인간에 대한 존중 없이 발전만을 추구하는 사회-속에서 소외된 자신의 존재 즉,

‘개인의 사라짐’을 의도하며 이를 확대해 나갔다.

비봐 가로트라는 무분별한 건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고 환경적

이슈와 주제들을 시각적인 속임수를 통해 풍자적인 작품을 표현하였다.이는 무

분별한 환경 안에서의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전투와 조화를 의도한 것으로 의도적

으로 시각을 혼란스럽게 하여 숨겨진 권력의 담론을 심문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보호색을 갖는 생물들처럼 위장술을 쓰고 있다.자신을 과장하기 위

해 혹은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한 위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작가들은 이런

위장을 통해 발생되는 이야기들에 대해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인은 자연과 인간 등 세상 존재하는 대상세계들 간의 다양한 관계의 방식을

통하여 파생되는 다중의 정체성-내면의 다양성(다중:多重),개별 존재로서의 다양

성(다중:多衆)-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가치 기준에 대한 중요성,내면의 알아차림

을 통한 성찰을 의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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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특성 내포된 의미

데지레 팔먼

<Policecamera

MoslemQuarter>

․디지털 매체를 통한 화면 조작

이 아닌 실제 현장작업

․실제 사람 위에 배경과 비슷하

게 채색 작업

․최종 결과물은 사진으로서,한

시점에서 보여 지는 투명성 극

대화

․환경과 인간과의 일체 의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을 하나로 봄

리우 볼린

<Teatro

allascala>

현대인이 곳곳에서 직면하는

존재감 상실 의도

비봐 가로트라

<Neo

Camouflage>

․천에 디지털 프린트

․포토샵을 통한 배경사진 조작

․복잡한 배경 이미지로 마네킹

과의 표면 이미지 중첩 및 혼합

극대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전투와 조화로서의 위장

․시각적 속임수(혼란)를 통한

풍자적 표현 의도

본인

<youare...>

․인체형상에 디지털 프린트 한

종이를 콜라주한 방식

․아날로그적이고 수작업 요구

․부조 인체와 배경의 수평선 처리

로 물리적 표면에 공간의 투명함

극대화

․관계의 방식을 통해 파생

되는 다중(多重,多衆)의 정

체성에 관심을 갖고 열린시

선으로서 대상 바라보기

․관계에 의한 내면의 알아차

림 의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태어나자마자 타의적으로 다양한 환경과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점점 자의적인 만남 또한 갖게 된다.대표적으로 자연과 인간,인간

과 인간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내재하게 되는데 인간의 내적 얼굴들

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 스스로 습득된다.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앞

으로 겪게 될 상황에 대한 각자의 보호색이 되며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무의식

적으로 나타나는 숨길 수 없는 내 안의 또 다른 나인 셈이다.어쩌면 이것은 자

신의 의지가 아닌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표현방법일 것이다.

<표 12> ‘카무 플라주’적 요소로서 기존작가의 작품과 본인작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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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작품은 다양한 관계를 통해 느껴지는 그 사람의 다양성을 보고 상상하며

눈에 보이는 모습 이외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없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투명성 표현이라는 작품형식을 통해 시각화하고 ‘열린 시선’으로서 그

의미를 담았다.

이를 통해,현실 속에 불필요하게 소비되고 있는 왜곡된 이야기들과 이기주의,

흑백논리,방어심리 등에서 현대인들의 무질서한 자아에게 환기를 바란다.자신

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야 말로 인간의 기계화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첫걸음

이라고 생각한다.비록 그것이 흉악하고 더러운 형상이라도,자신 안의 관계 속

을 들여다보며 한번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내면의 자아를 본인의 작업들

로 하여금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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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찰나의 순간을 담는 일회성의 작품이 많아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는 작업으로서 투명성이라는 소재를 작품에 활용하여

연결하고 있다.

투명성이라는 의미 자체가 단순한 깨끗함,순수의 개념을 넘어 모호함,다중적,

변화무쌍 등 하나의 의미로 판단할 수 없는 현 시대를 반영하는 좋은 소재임에

는 분명하다.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현대조각의 투명성 표현에 대한 본론의 내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현대조각에 표현된 투명성은 재료 자체가 갖고 있는 단순한 물성의 활용

을 넘어 적극적인 공간의 활용으로 형상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리,금속,섬유,플라스틱,종이와 같이 물질적인 재료의 빛의 투과,반영,굴

절 등을 이용한 공간의 확장 및 해체는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가상성 표현이 가

능하였다.이는 투명한 공간 속에서 시각을 표류하게 만들고 형상 판단을 유예시

켜 잠재적이고 우연적이며 관람자의 사고를 확장시켰다.공간이 앞뒤로 격동하며

생동감 있는 공간부여는 다양한 표정과 의미의 풍부함을 촉진시고 관람자로 하

여금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였다.

둘째,투명성 표현효과를 내는 기존 물질적 요소들은 다양한 기법과 활용,지속

적 탐구를 통해 참신한 표현 양식과 효과를 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물질적 요소

와 비물질적 요소의 결합,비물질적 요소 자체로서의 시각화 등으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소통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리는 다루는 기법에 따라 차가운 유리판에서 비정형의 따뜻한 느낌까지 변화

무쌍한 성격을 갖고 있다.유리판의 활용은 투명함,반투명함,불투명함의 대비를

통한 직접적인 겹침 외에도 유리판에 구멍을 내어 반사적 속성을 이용하여 아웃

라인의 겹침 현상을 통한 투명성 표현을 보였다.

브로잉,램프 워킹 등 열의 변형에 의한 유리의 투명성 표현에서는 유연한 표면

의 형태와 공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비하고 감성적 자극을 주며,투명 구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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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작품에서는 렌즈와 같은 왜곡된 형태 변형으로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기

에 적합한 매체로서 작용했다.

섬유의 표현효과에서 얻어지는 투명성을 이용하여 공간을 형성한 작품들은 다

른 어떠한 조형예술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공간을 풍요롭게 하였다.가벼움,

부유감을 형성하기 좋은 섬유는 연약하고 부드럽지만 하늘거리는 움직임이나 부

드러운 느낌은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불투명 또는 반투명한 종이는 구조적 공간 설치를 통해 투명함을 보여주며 부

드럽고 따뜻한 느낌 표현이 가능하였다.디지털화되는 현대사회 속에 아날로그적

인 종이는 인간적이고 매력적이며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대형화가 가능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수명이 반영구적인 특징을 갖고 있

는 금속은 열처리,광내기,컷팅,용접작업 등의 기법으로 다양한 투명성 표현 효

과를 주고 있었다.

철망,구리선은 용접방식에 의한 결합으로 설치가 자유롭고 대형작품이라도 중

력감이 없으며 투명성 겹침으로 인한 볼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재질감이 세련되고 다루는 기술에 따라 차가운 이미지부터 부드러운 곡선에 의

한 따뜻함까지 줄 수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은 컷팅 기법을 이용하여 철망,구리

선과 같은 효과를 통해 빛을 투과시키기도 하고 표면에 광을 내어 반사,왜곡 및

착시효과를 통한 투명성 표현으로 재료가 갖는 중력감을 분산시켜 표현하였다.

흙 작업을 기본으로 하는 전통방식 브론즈 작업은 투명한 물성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구조적 착시를 통해 투명적 효과를 낸 것을 볼 수 있었다.

거울은 흡수 및 반사 효과를 통해 자연과 사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지점을 시

각화하는 투명성 표현의 작품이외에도 작품 자체의 반사를 이용하여 반복효과를

줌으로써 소멸이라는 내포된 의미를 반영하는 작품들도 볼 수 있었다.

투명 플라스틱 재질 중에서 열가소성 수지인 PVC는 다루는 기법에 따라 얇은

비닐의 중첩,열처리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지며 빛이 투과되면 투명도가 높

아지는 성질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였다.또한 재료가 가벼워 온

도 및 기계에 의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등 비물질적인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표현

한 작품들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아크릴은 열가소성 수지이지만 경질의 재료로써 새김,컷팅,중첩을 통한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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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표현특성을 활용하고 센서를 이용하기도 하며 내용적 측면의 의미를 확장시

킨 것을 볼 수 있었다.

필요에 따라 반투명 혹은 투명적 효과가 가능한 투명 수지는 공간 안에 다른

내용물이나 인공적인 빛을 첨가하여 공간적 깊이감을 주며 표현하였다.

다루기 용이하고 반복된 연결표현으로 대형 작업이 가능한 컷팅 플라스틱은 빛

의 반사,반영을 이용하여 모호한 이미지의 투명성 표현을 보였다.

투명 테이프는 겹침에 의한 반투명한 효과와 더불어 일시적이고 다루기 쉬운

성질을 이용하여 즉석 캐스팅,해프닝의 효과를 주는 작품의 재료로 쓰였다.

OHP필름은 평면적인 필름에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첨가하여 중첩함으로써 공

간적인 투명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물을 활용한 작품은 설치 형태의 작업으로 참여적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일상적

이고 자연적 요소의 투명성 표현을 통한 상황적 연출로 강한 인상을 보였다.

디지털 미디어는 전통적 재료(물질)와 디지털기기(비물질)를 함께 사용하는 방

식으로,구조물을 용해하여 외피로 구축함으로써 투명성 표현을 보여주었다.

채색 물질은 의도적인 투명적 착시효과가 가능한 방식으로 불투명한 물질로 투

명한 효과를 보여준다.배경과 입체물과의 공간적 설치,표면처리의 변형으로 투

명성 효과를 나타내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사진으로 남겨 한 시점에서 보여 지는

투명성을 극대화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색조와 형태를 지니게 되는 독립된 매체로서 작용하는 빛은 공간 구현을 통해

투명함을 가시화하고 정신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그 의미를 확장시켰다.

현대조각의 전기가 물질성을 강조했다면 후기에서는 비물질성을 강조하며 디지

털 매체를 도입하였다.소리나 움직임과 같이 비가시적인 것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며 움직임에 의한 찰나의 순간을 담아낼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한 작업,온도나 소리와 함께 투명성 소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작업

등 비물질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와의 결합은 공간 구현의 확장으로서 보다 적극

적인 관람자의 참여를 유도한 것을 볼 수 있었다.또한 비가시적인 빛 자체를 시

각적으로 물질화하여 빛 자체의 물질적 속성보다 그것을 인지하는 관람자의 내

면적이고 정신적인 경험에 더 큰 의미를 담아 상징적인 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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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투명성 개념은 관람자들의 경험과 의미 해석으로 공유되어지며 그 의미는

확정지어지지 않고 규정되지 않는 정신적 차원으로 감각과 지각을 확장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술가의 특유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즉 내밀한 세계로 접근하는 미술

작품에서 투명성 소재는 불확정적인 것,비물질적인 것,가벼운 것,일시적인 것,

역설적인 것,모호한 것,보이지 않는 것 등의 의미로 현대사회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의미로 공유되어 해석되고 있었다.이는 하나의 대상에 여러 의미를 담는

‘열린 시선’으로서 그 해석이 가능하다.

넷째,‘카무플라주’적 요소로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기존작가의 작품들과 본인작

품 비교․분석 결과,표현효과 측면에서는 비슷한 성향을 갖지만 세부적인 표현

특성,내포된 의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현효과 측면에서,기존작가의 작품과 본인작품 모두 불투명한 재료를 사용하

여 판단착오에 의한 착시적 투명성을 의도적으로 표현하였고,주변 환경과의 일

치로 함축적 공간을 표현하였으며 보이지 않는 부분을 통한 내면에 잠재된 공간

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표현특성 측면에서 기존작가의 작품들과 본인작품은 표피 변형을 통한 착시적

효과를 주었다는 큰 맥락 안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재료․기법적인 측면에서

는 다른 표현양식을 보였다.

데지레 팔먼과 리우 볼린의 작품은 화면조작이 아닌 실제 현장작업을 한 후

최종적인 결과물을 사진으로 남겨 한 시점에서 보여 지는 투명성 표현을 극대화

하였고,비봐 가로트라의 작품은 천에 디지털 프린트 및 포토샵을 통한 배경사진

조작 등으로 복잡한 배경 이미지와 마네킹의 옷 이미지와의 중첩 및 혼합으로

투명성 표현을 극대화 시켰다.

본인의 작품은 인체 형상에 디지털 프린트 후 콜라주한 방식으로 아날로그적이

고 수작업을 요구하며 배경과 부조 인체와의 조합,배경의 수평선 처리,이미지

연결처리 등으로 물리적 표면에 공간적 투명함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기존작가의

작품들과 차이를 보였다.

내포된 의미측면에서 데지레 팔먼의 작품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일체를 의도하

고 리우 볼린의 작품은 산업화된 도시와의 일치를 통해 현대인의 존재감 상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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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였으며 비봐 가로트라는 도시 환경과 인간의 전투와 조화라는 배경 아래

위장의 의미로서 투명성의 의미를 작품에 담았다.

본인은 다양한 관계의 방식을 통한 다중(多重,多衆)의 정체성에 관심을 갖고

투명성 표현을 열린 시선으로서 대상 바라보기,관계에 의한 내면의 알아차림으

로 그 내용을 담아 작품에 표현 하였다.

현대미술에 나타난 투명성 표현은 공간 확장 기능을 수행하여 시각의 조건에

따라 공간의 상호관입,중첩되는 연속된 공간의 표현 혹은 시각적 혼용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관람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사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작품 내,외부의 경계소멸로 인해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간의 상

호 역전된 역 유입을 추구하는데,이는 예술 공간에서 동시성,상호관입,양면적

가치를 넘어 다면적 가치 등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작품이 가진 개념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다.

결과적으로,투명성이 가진 다의적 의미로써의 모호한 경계,애매한 경계,불투

명한 경계 등에 대한 인식은 모든 결정적인 경계를 허물고 재편성하게 해주며

보다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실천논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완전히 지각되지 않는 부재로서의 투명성이 아닌 물리적 요소로서의

투명성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재료별로 나누어 그 개념을 살피고자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또한 재료의 다양한 표현방식과 의미 해석을 알아봄으로써 미술작

품에서의 투명성 표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시점에서의 투명성 표현이 어

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것에 그 의의가 있다.마지막으로 다양한 투

명성 표현 작품분석을 통한 본 연구가 앞으로 새로운 투명성 표현방식에 응용될

수 있는 도구적 수단으로서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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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culpture of the 20th century,the expansion of media and the

visualizationofspaceledthevariouschangesofformativeconceptsalong

withthetransitiontonew consciousnessandmadefreeattemptsfrom the

materialtosomethingbeyondtimeandspacelimitations.

Contemporary artraninareversedirectiontomodernism,whichsought

afteranon-materialdimensionforworkswhileusingthematerialsfrom the

realworld.Itvisualizes transparency by choosing non-materialelements

themselvesorelementsclosetonon-materiality,creatingartofmorespecific

experientialperceptionandthusapplyingmorematerialsoftransparency.

In art,transparentmaterialsaretheexpression ofmixedspatiality asa

moving vision.Transparency canbeachievedwithtransparency effectsin

spaceandconceptdespitetheabsenceofrealistictransparency.

Theconceptof‘transparency’hasbeendiscussedaccordingtocontemporary

flowsandinterpretedinvariousmeanings.However,theconceptitselfhas

beenexpandedindiversewaysandusedinconfusingwayswithashortage

ofitsunderstandingintermsofarthistoryanda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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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nvestigatorthusexaminedtheimportanceoriginsofcleartransparency

concepts based on the theories ofmany differentscholars and also the

aestheticeffectsandexpressivecharacteristicsoftransparentmaterials.The

presentstudy aimedtoinvestigatetheusesandvariousinterpretationsof

transparentmaterialsin artisticworksand thusfigureouttheflowsof

transparencyexpressionsincontemporarysculpture.

Inanefforttoinducetheconnectionsoftransparencyexpressions,which

wereatopicinherworksbasedonsuchtopicsasproblematicconsciousness,

theinvestigatordefinedtransparencycapableofvisualspaceembodimentas

‘transparencyasaphysicalelement’including bothmaterialmaterialswith

massandpractically invisiblenon-materialmaterialsinChapterⅡ,which

alsolookedintotheorganizationalprinciples,characteristics,andeffectsof

transparencyexpressions.ChapterⅢ analyzedcontemporarysculptureworks

of transparency expressions by material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ransparency expressions identified in Chapter Ⅱ.Chapter Ⅳ selected,

compared,andanalyzedtheworksofasimilartendencytotheinvestigator's

works of transparency expressions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investigatorworks.Theconclusionsortedoutthecontentofthemainbody

tofigureouttheapplicabilityoftransparencyexpressionsincontemporary

sculptureandsearchfordirectionsforitsnew development.Thosefindings

ledtothefollowingconclusions.

First,transparency expressedin contemporary sculptureminimizesshapes

throughactiveutilizationofspacebeyondsimpleutilizationofpropertiesofa

materialitself.

Second,theoldmaterialelementsarecharacterizedbyoriginalexpressive

stylesand effectsthrough theutilization and ongoing inquiry ofvarious

techniquesandfurtherdemonstrateavarietyofcommunicativewayswithin

spacethroughthecombinationofmaterialandnon-materialelementsandthe

visualizationofnon-materialelements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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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even though the conceptoftransparency is shared through the

viewers'experiencesandinterpretationsofmeanings,itssignificanceexpands

thesensesandperceptionstothespiritualdimensionthatisnotconfirmed

andstipulated.

Finally,theinvestigatorcomparedandanalyzedinvestigator'sworkswith

those ofthe existing arts ofa similar tendency through "camouflage"

elements and found differences in detailed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connotedmeaningsbetweenthem inspiteofasimilartendencyinexpress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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